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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제도에 있어서 발전적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캐나다의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법안이 상정되

어 추진 중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청”이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

으며, 세계 각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각국 

금융 기관들의 부실과 파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건전

성을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 은행산업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캐나다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국내 은행에 구제금융을 투입하지 않

았다. 캐나다의 정부 주도의 금융안정화 정책을 대표하는 경제분야 실

천계획(Economic Action Plan)의 내용이 중요성을 갖는다. 캐나다는 지

난 2001년 금융 제도를 개혁한 이후 금융 시스템의 체계를 확고히 하

여 작금의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금융소비자보호청은 미국의 금

융 개혁의 모델이 되기도 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정적인 금융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금융기관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에 의한 모럴해저드에서 

시작된 현재의 금융 위기에 있어, 금융 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감독 제도를 고수해왔던 캐나다의 금융정책과, 이러한 금융 시스템과 

법제를 바탕으로 다져온 금융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은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키워드 : 금융위기, 출구전략, 국제공조, G20 정상회의, 금융규제
시스템



Abstract

Canada is appreciated highly in tha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is developed, which is launched in “Obama Government”. “Obama 

Government” benchmarked the model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in Canada. That is, Canada ha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and give the model, “best model”, to G20 Countries. 

When global financial crisis has influenced the bad effect to many 

countries, bankrupt, monetary default ets, Canada has stayed the 

macroprudential system. Therefore, the financial system and financial 

industries of Canada is focused in Global financial market. Canada in G7 is 

not solely supported a relief loan. Instead, Canada government launched the 

“Economic Action Plan” and  the special Economic stimulus policy. Canada 

reformed the financial system in 2001. It is appreciated highly that this 

reform has stayed he macroprudential system in present financial system. 

Especially, Canada is not influenced by subprime mortgage financial in 

America and the fiscal crisis in south-europe. The safety of financial 

industries of Canada is protected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y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of Canada, which Canada reformed in 2001 and is 

macroprudential system. By these facts, the research on the financial system 

of Canada is needed and has many implications. “Too big to fail” and 

“Moral Hazard” are the caus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se policy 

and legislation in Canada give the benchmarking model to G20 countries.

※ Key Words : global financial crisis, exit Strategy, international 
cooperative action, G20 summit, financial 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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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현재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금융

위기 이후 출구전략 정책”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각 국은 각자의 

경제 및 법제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과 법제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출구전략은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의한 양상으로 추진될 전망인 바, 이

러한 상황에서 제4차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캐나다가 시행해 오고 

있는 일련의 관련 정책 및 법제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상황에 조화롭게 대응하고, 금융 관련 제도와 규제를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효율화 유연화 하는데 필수적이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중남미를 포함하고 있는 미주지역은 세계 금

융경제의 중심국가와 신흥 개발도상국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됨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NAFTA와 

같은 경제블럭을 형성하여 미국의 자본과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을 기

반으로 한 경제시스템을 중심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주요한 위상을 점

유하고 있었지만, 20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와 고질적인 물가불안

정 등과 같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새

로운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G20 시스템에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국제 공조 및 상생

의 취지를 배경으로 하여, 중남미 국가들은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국내 

경제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G20 정상회의에서의 의제발굴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제도에 있어서 발전적인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캐나다의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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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정되어 추진중으로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청”이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있어

서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상과 같이 미주지역에 해당되는 G20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멕시

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2010년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서 예상되

고 있는 출구전략에 있어서 각기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출구전략의 시기와 내용과 관련하여 미주지역 국가

들의 자국내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법제의 개선 및 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미주지역의 경제블럭과 전체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국제 공조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의 변화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위기대

응정책과 출구전략에 관한 정책 및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출구전략의 

시행이후 착수될 관련 법제의 개선작업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정책수립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08년 시작된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후 금융 시장 안정 및 

실물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

던 긴급 금융 안정화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출구전략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긴축조치, 미국 금융규제 강화, 유럽 재정위기 등 

최근 금융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

다. 실물경제 또한 2009년 하반기 경기저점 통과 후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되었던 비상 경제조치가 적

절한 시기에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및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자산거품 발생 우려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의 경우,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출구전략 보다는 고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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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소비진작 등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일부 재정지출 동

결, 세수증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통화정책

에 있어서는,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양적완화정책 종료

하고, 재할인율과 금리를 동결 또는 인상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금융위기의 재발을 차단하고 출구전략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 및 재정수지 등의 핵심적인 정책과제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 재정 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금융 건전성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기존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틀을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각국 금융 기관들의 부실과 파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 은

행산업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각 국

의 금융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는 캐나다의 금융 위기 대응정책과 금

융 법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캐나다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국내 은행에 구제금융을 투입하지 않았다. 캐나다의 정부 주도의 금융

안정화 정책을 대표하는 경제분야 실천계획(Economic Action Plan)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캐나다의 경기부양 정책을 개관한다. 캐나

다는 지난 2001년 금융 제도를 개혁한 이후 금융 시스템의 체계를 확

고히 하여 작금의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금융소비자보호청은 미

국의 금융 개혁의 모델이 되기도 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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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캐나다의 금융 규제 및 감독 시스템에 관하여 개관하고 특히 

건전한 금융 시스템의 제도적 보장의 원인과 금융 규제 및 감독 기구

를 중심으로 캐나다 금융 법제를 살펴본다.

금융기관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에 의한 모럴해저드에서 

시작된 현재의 금융 위기에 있어, 금융 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감독 제도를 고수해왔던 캐나다의 금융정책과, 이러한 금융 시스템과 

법제를 바탕으로 다져온 금융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은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캐나다의 출구전략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법제

  캐나다의 금융위기 대응과 자본시장법제 현황

  캐나다의 출구전략 정책 방향과 내용

     - 경기부양정책의 지속 추진
     - 경기회복 징후 포착될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제의 분석 및 시사점 검토

  금융소비자보호청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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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캐나다의 금융위기와 대응정책
제 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캐나다 경제

. 금융위기 발생 직후 캐나다 경제

2008년 9월 29일, 캐나다 토론토 주식시장은 7000억 달러 공적자금 

투입을 중심으로 한 구제금융법안 부결로 인해 종합주가지수가 대폭 

하락하였다.1) 토론토 증권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하루 낙폭 사상 최

대치인 840.93p(6.9%) 하락한 1,1285.07p를 기록하며, 하루만에 시가총

액 1000억 캐나다달러가 증발하였고, 캐나다 최대 은행인 로얄은행 

주가는 1주당 3.42캐나다달러 하락한 47.50캐나다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9월 15일 미국발 금융위기 최대 피해액 노출을 발표한 Manulife 

보험사 주가는 1주당 1.55캐나다달러 하락한 36.2캐나다달러를 기록

하였으며, 뉴욕상업거래소의 국제유가는 9% 하락한 배럴당 96.37 달

러를 기록해, 캐나다 에너지부문 주가는 평균 10% 이상 하락을 유도

하였다.

미국 정부가 10월 3일 전에 구제금융법안이 통과시키기 위해 총 수

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캐나다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가 9월 30일 캐

나다 주식시장에 호조로 작용해, 토론토 증권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467.83포인트 상승한 11,752.90포인트 기록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상승해 캐나다 에너지 관련 주식은 평균 6.6% 상승을 기록

하였으나, 미국 구제금융의 투입에 대한 캐나다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아도 투자심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아직은 투자자들의 주식 매

도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1) 이하에서는, “이창화,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캐나다 금융시장 여파, KOTRA Globalwindow, 
2008.10.1.” 참조



제 2장 캐나다의 금융위기와 대응정책

16

<캐나다 토론토 종합주가 지수(S&P/TSX)>

자료원 : Globe & Mail

9월 29일 9% 하락한 국제유가(배럴당 96.37달러)는 캐나다달러의 가

치 하락을 유도해, 미국달러 대비 1.0349달러 기록. 9월 30일 캐나다달

러는 29일에 이어 가치 하락세를 지속해 미국달러 대비 1.0599달러를 

기록하였고, 9월 25일 캐나다 주요 은행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관련해 

캐나다 소비자의 대출 비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모기지 이율을 

일제히 상승 조정하였다.2) 토론토은행은 3년 4년 5년의 고정 금리

2) 대출기관별로는 은행이 전체 모기지 대출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
도 1994년 62%에서 1998년에는 7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70 80년대에 상당
한 역할을 담당했던 신탁회사, 저당대출전문회사 등의 모기지 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비중이 10%이하로 축소되고 있다. 기관별 총 대출잔액 중 은행이 차
지하는 비중이 1994년 52%에서 1998년에는 60%로 증가했으며, 1986년 도입된 
MBS는 전체의 4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모기지보험의 유형을 보면, 국
가주택법에 따라 CMHC가 상환을 보증하는 NHA-보험부 모기지대출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부문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NHA-보험부 대출은 신
축주택에 대한 대출이 상대적으로 크며 민간모기지의 경우 대부분이 기존주택에 

대출되고 있다. 신축주택 대출이 15%, 기존주택이 85%내외로 주로 구입자금 대출
이 대부분이다. 신축의 경우 연간 건설주택의 70 75%가 모기기대출을 받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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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각 0.35%p 올렸으며, 26일부터 적용되는 모기지 금리는 5년 고

정 7.2% 3년 7.05%로 각각 상승 조정하였고, 토론토은행은 2007년부

터 시작한 금융파동이 2년째 계속되면서,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한계가 바닥을 드러내 이율을 인상하였고, 몬트리올 은행과 

로렌시아 은행도 25일 오후 각각 5년 고정 모기지 금리를 0.35%p 올

린 7.2%로 상승 조정하였다.

2008년 9월 30일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번 미국 구제금융법안 부결

로 인해 위기에 처한 캐나다 금융시장을 위해 단기채권을 발행해, 유

동성 자금 40억 캐나다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캐나다 

정부의 40억 캐나다달러 유동성 자금 투입은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

스의 파산보호 신청과 메릴린치 매각으로 불거진 이번 금융시장 신용

경색에 대응하는 최대 액수의 공적자금이었다.

되고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에 대한 대출이 77%로서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모기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chartered bank), 신탁회사(trust 
company), 주택저당대출회사(loan company)가 전체 모기지대출의 9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특히 은행이 77%로 압도적이며 그 비중도 증가 추세이다. 둘째, 모기지 
보험제도가 발달되었다. 주택가격의 75%까지는 모기지 상환을 보증하기 위한 별도
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모기지 대출이 가능하나 모기지 금액이 75%를 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95%까지 보험)하고 있다. 보험기관으로는 공공기관인 
CMHC와 민간기관으로는 Mortgage Insurance Company of Canada, (MICC, 1964년 
설립) 1개사가 있다. 셋째, 모기지 시장에서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캐나다 모기지는 크게 공공적 성격이 있는 NHA-보험부 모기지와 일반모기지로 
구분되며, NHA-보험부 모기지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NHA-보험부 모기지는 
국가주택법(NHA) 규정에 따라 NHA에서 승인한 대출기관(NHA-approved Lenders)이 
취급한 모기지에 대해 CMHC에서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며 일반모기지는 민간 모
기지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모기지와 모기지 보험이 없는 모기지를 지칭한다. 
넷째, Roll-Over 방식의 모기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월 상환액은 상환기간
(amortization period) 전 기간(25 40년)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방법으로 납입하지만 
상환기간과는 별도로 모기지 계약기간을 이보다 단기인 6개월 10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잔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계약조건(이자율 등)을 다시 계약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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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채권 만기일 금 액 발행일

2008년 10월 16일 16억 캐나다달러 2008년 10월 2일

2008년 10월 30일 19억 캐나다달러 2008년 10월 2일

2008년 12월 11일 5억 캐나다달러 2008년 10월 2일

자료원 : 캐나다 중앙은행

캐나다 몬트리올 은행 캐피털 Sal Guatieri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

르면, 미국 구제금융 투입은 구제금융은 미국 금융시장의 최악 시나리

오 발생 가능성을 줄일 뿐 금융시장 내 신용위기를 완전히 치유하지

는 못할 것이며, 미국 금융시장의 신용위기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9월 29일 토론토은행은 미국 경제 침

체로 인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제조업이 위기에 처할 것이며, 향후 5년

간 2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캐나다 제조업

은 2002년부터 캐나다달러강세와 원자재가 상승의 악재로 약 20만개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반면, 캐나다 CIBC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가정의 부채 수준이 높

긴 하지만 낮은 이자율과 안정을 되찾아가는 노동시장으로 인해 캐나

다 주택시장3)은 미국같은 붕괴 수준의 위험은 없으며, 급상승했다가 

3) 캐나다의 주택정책 및 금융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산층 이상의 
주택문제는 주택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며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치고 있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
금융은 전체 금융시장의 체계 속에서 운용되고 있다. 주택구입자는 자신의 소득을 
감안하여 주택저당대출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며, 주택가격과 가구소득, 모
기지 이자율 등이 주택수요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정부에서는 주택금융시장이 원
활히 작동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수요의 절반 가량을 공공부문에서 택지개발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반

면, 캐나다에서는 택지개발, 공급을 전적으로 민간 개발사업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택지공급 가격 역시 조성비용 및 택지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소형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거나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등의 규제 정

책은 거의 없다. 주택업체의 자금조달은 대부분 업체의 신용평가 등에 의해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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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한 캘거리와 에드몬트의 경우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하였고, 캐나다 중앙은행 마크 카니 은행장은 미국

정부의 7000억 달러 공적자금 투입을 중심으로 한 구제금융법안을 적

극 찬성하며,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14개월간 지속된 금융시

장의 신용경색을 종지부 찍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9월 21일 캐나

다 짐 플레허티 연방 재무장관은 캐나다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이고 

견실해 미국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

았다.4)

관을 통해 조달된다. 둘째,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민간 주택시장에서 주거문제를 스스
로 해결하지 못하는 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1960년대부터 다양한 사회
주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정책기조의 변화, 정부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현재까지 전체 주택재고의 6%에 달하는 약 65만 호의 주택을 
건설, 임대하고 있다. 또한 매년 중앙 정부예산으로 1조 6천억원, 지방정부까지 합
하면 약 3 4조원의 국가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까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 정부에서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5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대규모 단지개발에 따른 슬럼화와 NIMBY현상의 심화 
등으로 1970년대 초반 새로운 사회주택 방식 - 정부가 직접 사회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비영리 사회단체 등 제3섹터로 하여금 사회주택을 건설, 임대하게 하고 정부
에서는 건설비를 융자하거나 매년 운영적자를 보조 - 이 도입되었다. 제3섹터 활용, 
소득계층간 혼합,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캐나다 사회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캐나다 주택금융 확대를 위해 1987년 도입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
도(MBS)가 주택금융 조달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MBS 발행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투자자에 대해 원
금과 이자의 적기 상환을 보증함으로써, 즉 MBS에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자
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99년 주택저당채
권유동화제도를 도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동화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제도가 선진 주택금융 기법으로 앞으로 우리 나라에 정착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금융위기의 문제가 한창이던 2009년 캐나다 금융감독국은 캐나다의 금융 시스템
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 규제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마
크 카니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과는 다소 다른 것이였다. 카니 총재는 최근 상원위
원회에 출석해 각각의 규제 당국들이 특정 부분을 감독하는 대신 보다 광범위하게 

규제를 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자산에 기반
한 상업어음의 붕괴와 같은 최근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은
행 시스템이 국제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혀온 짐 플래허티 연방 재무 장관의 

경우 최근 2차 대전이래 최악의 경제 침체를 일으켰던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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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미국 구제금융법안 부결로 인해 캐나다 토론토 증시가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등, 미국 금융 불안심리가 캐나다 실물경제

에 직격탄을 주어, 2009년 9월 29일, 미국 하원의회의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부결 발표 후 6분만에 캐나다 토론토 종합주가지수는 429p 하락

해 시가 약 500억 캐나다달러가 순식간에 손실되고, 하루동안 840.93

포인트 하락한 11,285.07p를 기록하며 1000억 캐나다달러의 손실이 발

생하자, 캐나다 정치권에서는 9월 29일 신민당 지도자인 지도자 잭 레

이튼이 스티븐 하퍼에게 미국의 금융위기와 관련해 캐나다 각 정당 

지도자들의 긴급대책회의 소집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스티븐 하퍼 

수상은 긴급대책회의 소집 안에 대해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미국발 금융시장의 위기가 2008년 10월 14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캐

나다 정치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5)

. 현재 캐나다 경제 지표 및 전망

2009년 2분기 캐나다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연율 -3.4%를 기

록하는 등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지만, 캐나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및 금융정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여 캐나다 경제는 회복의 초기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6) 이러한 낙관론의 확산에 따라 2009년 7월 21일, 캐나다 중앙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줄
리 딕슨 금융감독국장은 “캐나다의 주요 규제 당국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며 “금융기관 감독위원회(FISC)가 
지난 15년간 활동해 오고 있으며 금융 안정이 이 모임의 주요 아젠다이다”고 말했
다. 딕슨 국장은 “변화의 필요성이 있으면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현재 우
리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은행, 재
무부차관, 캐나다보험공사, 캐나다금융소비자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소한 분기
별 모임을 갖고 있었다.

5) 김흥종,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104면 
(2009).

6) 이하에서는, “김흥종,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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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2009년과 2010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와 2.5%에서 -2.3%와 

3%로 기존 전망치를 상향조정하였다.

고용부문에서 캐나다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고용시장 

침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2008년 4/4분기 6.4% 수준이던 실

업률이 2009년 3/4분기 현재 8.6%까지 상승하였고, 한편 확장적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직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의 경우 2008년에는 전년대비 2.4% 

증가하였으나 2009년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0.9%를 기록하는 등 

오히려 디플레이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캐나다 경제 동향

캐나다 주식 및 주택 등 자산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를 보이

는 것으로 보이는데, S&P/TSX종합지수의 경우 2008년 하반기 금융위

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9년 3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

하여 12월 10일 종가기준 11464.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주택시장은 

오일샌드개발 관련 서부 캐나다를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활황을 구

가하였으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2008년 초를 기점으로 주택경기

가 정체되기 시작해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규주택가격의 경우 다른 주택가격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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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9년 2/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여 9월 현재 

154.4를 기록하였다.

주식시장 및 신규주택 가격 추이

. 캐나다의 금융시장 현황

금융업은 캐나다의 간판산업으로서 캐나다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 금융서비스산업은 은행(Charterd Bank), 신탁

과 대출회사(Trust and Loan Companies), 신용조합(Credit Unions and 

Caisses Populaires), 생명보험사(Life & Health Insurance Companies), 손

해보험사(P&C Insuarance Companies), 증권회사(Securities Dealers and 

Exchanges), 뮤추얼펀드 회사 (Mutual Fund Companies), 파이낸스 및 

리스회사(Finance and Leasing Compani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금융

서비스의 융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은행과 

생명보험사 사이에서 급격히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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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은 상당수

의 증권사, 뮤추얼펀드 회사, 보험회사 등을 소유하면서 금융 산업 전

반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은행소유권 제한 완화 및 은행설립

에 대한 최소자본금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Bill C-8)으로 

인해 소규모 은행들이 다수 설립되었으나, 여전히 상위 6개 은행이 은

행 전체 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은행의 집중도가 높은 것도 캐나다 은행 산업의 특징이다. 

또한 Royal Bank of Canada 와 Bank of Montreal 이 1998년 1월, 그

리고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와 Toronto-Dominion Bank 

가 1998년 4월 합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캐나다 재무부는 초대형 은

행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경쟁 감소, 그리고 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당

국의 정책 유연성 감소 등을 이유로 합병 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

는 않았으며 은행의 소유구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등 금융서비스

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캐나다 금융기관들이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그 

국제화 정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은행들의 경우 미국, 중남미, 캐리

비안, 아시아 등에 진출하여 총 수입의 33%(2003년 기준, 2000년의 경

우 45%)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으며, 생명보험 부문은 20개국에 

걸친 지점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총 보험수익의 58%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캐나다 금융 제도상 특이할 만한 점은 일몰 조항(sunset clause)이라

는 것을 두어 사회,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은행 감독 규정을 주기

적으로 재평가하고 법규를 개정하도록 시스템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캐나다의 금융제도는 은행을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

융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약 5년 마다 재

평가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수시로 수정하고 있음) 

금융시장 변화에 맞도록 법규를 수정해 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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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1929년 발생한 대

공황과 1980년대 세계 금융의 통합화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금융 위

기, 그리고 최근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큰 어려움 없이 지나 보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한다. 자본시장 통합법과 방카슈랑스 시

행,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 뱅크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변

화하고 있는 우리 금융시장에 캐나다의 안정적이면서도 능동적인 금

융 시스템 운영 방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출구전략의 기초

. 개 념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197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

할 때 병력과 물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빠져 나오기 위한 전략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출구전략이라는 용

어는 개념적으로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다만, 금융

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기에 대응하여 시

행된 긴급대책 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plan to unwind)이라는 의미

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구전략의 목적은 유동성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성 강화, 

건전한 시장육성을 위한 적절한 금융규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시장지배구조 및 세제 개선,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형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 개선, 건전한 경쟁시장 육성 및 장기지속

성장 기반 마련 등 중장기 경제목표와 일관되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

러한 명확한 목적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7) 또한, 출구전략을 너

무 빠르게 시행할 경우, 긴급 대응으로 안정된 금융시장 및 경기회복

세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른바 double dip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 

7) OECD, "The Financial Crisis: Reform and Exit Strategi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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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면, 높은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의 버블이 유발

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며, 장기 경제성장력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

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실시하였

던 긴급 조치들의 정상화 시기8) 및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최적의 해법

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긴급 대응조치들의 정상화로 인한 부

8) 세계 주요국가들이 IMF재원, 금융규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런던정상회의 합의
사항 이행 점검 및 금융위기 진정이후 출구전략(Exit strategy) 등 중장기 과제를 다
루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또 IMF 쿼터개혁 작업에 신속히 착수해 2011년 1월까
지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허경욱 차관이 24~25일(현지시
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와 ‘IMF/세계은행 춘
계회의’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24일 열린 G20 재무장
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지난 2일 개최된 런던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
검하고 3차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허 차관은 “3차 정
상회의 주최국인 미국과 G20 트로이카(영국, 한국, 브라질)를 중심으로 3차 정상회
의 준비를 위한 조정그룹(Coordination Group)을 조속히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 
IMF, FSB(금융안정화위원회) 등 런던정상회의에서 임무가 부여된 국제기구들의 작
업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 이행체제를 마련하고 금융위기 진정이후 출구전

략 등 중장기 과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가그룹(Wiseman Group) 구성을 촉구했다. 이
에 대해 미국측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 지난 런던정상회의 합의사

항 이행 점검 및 제3차 G20 정상회의 준비방안을 회원국에 제안하기로 했다. 25일 
열린 IMFC(International Moneatary and Financial Committee,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
의에서는 세계경제, IMF 개혁 및 재원확충 등이 논의됐다. 허 차관은 이날 IMF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신흥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쿼터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신

흥국 및 저소득국가의 유동성 확충을 위한 특별인출권(SDR) 발행을 제안했다. SDR
이란 IMF가 창출하는 공적준비자산으로, 총투표권 85%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원국별로 쿼터에 비례해 배분받을 수 있다. 이같은 논의를 통해 IMFC 위원들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정리, 확장적인 재정 통화정책의 지속 추진, 모든 형태의 모
호주의 배격, 도하개발어젠다(DDA) 조속한 타결 및 무역금융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IMFC는 신흥국의 지분을 확대하는 쿼터개혁 작업에 
신속히 착수해 2011년 1월까지 완료하고 2500억달러 상당의 SDR 발행을 2009년 
연차총회 이전에 완료키로 했다. 대출 가용재원 2500억달러는 일본, 캐나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등 회원국들로부터 차입(양자차입)을 통해 즉시 확보하고, 
추후 이를 흡수해 신차입협정(NAB)을 5000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NAB는 IMF
가 26개 회원국들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340억SDR(500억달러)을 차입
할 수 있는 협정으로, 허 차관은 NAB 등 IMF 재원확충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
인 역할을 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허 차관은 이번 회의 참석기간 중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과 만나 3차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협조방안을 논의하고 스튜
어트 레비 미국 재무차관과는 한미 통화스왑 체결의 효과 및 스왑라인 확대 필요

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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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기의 지속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시장 개혁 등을 포함한 

경제구조의 개혁이 출구전략의 시행과 병행되어야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 기본방향

1. 시기에 관한 논의

IMF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경우에는 출구전략을 성급히 실

시하는 것 보다는 비정상적인 긴급조치들을 오히려 지속하는 것이 리

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안정성 확보’ 및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인한 이후에 출구

전략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9) 한편, OECD는 경기회복 국가들

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지연하면 이들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해외수요를 억제하여 타국

가들의 수출을 위축시켜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경기부양책을 너

무 오래 지속함으로써 또 다른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을 유발시킬 가능

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출구전략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는 경기회복에 맞추어 적당한 시기에 출구전략을 실시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10)

2. 방법에 관한 논의

금융위기에 대응한 긴급정책의 정상화는 시장과 투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선진국의 경우, 자산가격 

9) IMF, "Global Economic Prospects and Principles for Policy Exit," November 2009.
10) Smaghi(2009), "Exit Strategies: The International Demension," November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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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플레 상승 압력은 낮은 반면,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통

화정책의 정상화보다는 재정정책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는 최근 기대 인플레이

션 상승, 신용 버블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재정정책과 병행하거나 또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화정책의 경우, 위기기간 중 시행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모두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금리인상 등 전통적인 통화정

책의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금융규제 및 감독 개혁 등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기는 하나 금융시장의 신뢰회복 및 안정세 유지를 위하여 보다 신

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1)

3. 국제공조에 관한 논의

글로벌 경제의 동반침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는 국제적 공조에 대

한 각 국가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출구전략

에 대해서는 처한 환경이 국가마다 달라 국제적 공조에 대한 합의 도

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각 국가별로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회복 속도, 통화 및 재정정책 여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

적으로 출구전략의 시기와 방법은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그러

나 금융의 글로벌화를 고려할 때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혁에 대한 국

제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의 은행지급 보증 등 위기대

응 긴급정책의 경우, 일부 국가의 정상화가 규제 차익을 유발하여 글

로벌 자금흐름의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의 필요성 등 개별 국가의 출구전략 시행 시기 및 방법이 다른 국가

11)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등을 중심으로 금융규제 및 감독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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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조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재정정책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글로벌 국제 공조를 통하여 주요국 정부들이 실시한 대규모 경기부

양책은 최근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

근, 각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재정건전성 개선이 요구되기는 하나 이는 

견실한 경제회복세가 가시화된 이후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분

간은 재정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중기 재정

건전성 계획을 통해 시장의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자 규모, 경세성장세 등의 차이에 따라 각 국의 재정건전

성 계획은 차별화될 것이나 국가 간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제적 공조

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

는 경우 개별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 시보다 더 크게 세계경기를 하

락시킬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 등은 모

다 빨리 재정건전성 강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등은 확정적 

재정정책을 상당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통화정책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금융위기 기간 중 시행된 통화정책은 정책금리 인하와 기존의 전통

적인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특정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자산매입이나 유동성 공급대상 

담보채권(주택담보부채권(MBS) 등)12) 및 기관 확대 등과 같은 비전통

12) 저당대출유동화는 주택금융기관에서 보유자산인 모기지를 매각하여 신규 대출재
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금의 장기 고정
화를 방지하고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의 
NHA-MBS는 투자자가 담보가 되는 모기지로부터 발생하는 원금, 이자, 중도상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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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통화정책이 있다. 위기기간 중 정책금리 인하와 함께 시행된 비

전통적 통화정책들은 금융시장 신용 및 유동성 경색 해소에 기여한 

바가 크나 중앙은행의 자산 급증을 유발하고, 이렇게 급증한 유동성과 

저금리 등은 금융시장 및 경기 회복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나 금융시

장 왜곡 긍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중

앙은행의 초과 지급준비율(excess reserve)을 해소하거나 중앙은행 매입 

채권의 매각 시기를 조정하고,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정상화 조치

가 필요하다. 정책당국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 시기 및 방법

에 관한 로드맵을 사전에 미리 제시함으로써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금리 인상 등 전

통적인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되게 진

행될 전망이다. 

금을 전달받는 증권으로 모기지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시에도 투자자는 매월 이자와  

원금상환액을 지급받는 점에서 원리금이체조정증권의 유형에 속한다. NHA-MBS는 
국가주택법에 의해 CMHC가 모기지 보험을 실행한 주택 모기지만이 발행자격이 
있으며, CMHC가 원금 및 이자의 적기지급에 대한 보증을 한다는 점에서 높은 안
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NHA-MBS 도입목적은 장기대출의 성격을 지닌 모기지를 유
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주택금융 재원을 확대하고 장기 모기지의 대출확대 

유도하며 모기지 이자율을 안정시키고 대출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 
NHA-MBS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안정성이다. CMHC가 원금과 이자 전
액에 대한 적기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증권발행의 기초가 되는 모기지가 

CMHC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대해 이중의 보호를 받고 있다. 
MBS는 캐나다 금융기관 예금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이 C$60,000까지만 보호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다. 둘째, 수익성 측면에서 정부증권
(GOC Bond) 보다 수익률이 0.3 0.6% 높다. 셋째 발행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2
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만기 이전에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므로 유동성이 

높다. 넷째로 투자금액에 대해 매월 안정적으로 자금 유입된다. NHA-MBS는 1987
년 도입 이후 1998년까지 총 45,000명의 기관 및 개인투자가가 총 182억불 규모의 
대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7년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유
형별로는 민간주택이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발행기관별로는 은행이 46.4%, 대
출전문회사 27.0%, 신탁회사 23.6%, 기타 3.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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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책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대표적인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으로 은행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

급보증과 정부의 부실자산 매입 등이 있다.

1. 은행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2008년 10월~2009년 5월까지의 기간에 발행된 전 세계 은행채의 

50%가 정부 지급보증이었으나 이후 금융시장 안정 및 높은 비용 등

을 이유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2009년 말부터 기한이 만료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신용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화될 필요가 있으나,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신용비용 등이 높아질 것을 두려워하여 조건 등이 

조정된 형태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공조를 통하여 국가 간 자금이동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부실자산 매입 및 공적자금을 통한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

정부의 부실자산 매입 및 공적자금 지원 등은 은행산업의 신뢰를 제

고시키고는 한편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도 낮아 당분간 정부가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매입한 부실자산의 경우, 결국 정

부는 매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각 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

서 가능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금융기

관에 대해 지원한 정부의 공적자금 또한 장기적으로 회수가 불가피한

데 정부의 시장매각은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

한 금융기관이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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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금융안정화 정책과 출구전략

캐나다는 출구전략은 시행하고 있지 않고, 경기부양 기조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3) 이하에서는 캐나다의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

정책에 있어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출구전략 전망에 관

하여 살펴본다.

. 재정정책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가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실

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지난 2009년 1월 27일 2009~11년 동안 

약 615.6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3.8%)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인 경제

13) 다만, 최근에는 캐나다 정부에 의하여 출구전략에 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
는 경우가 있었다. 즉, 캐나다 정부가 경제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경기부양정책 발
표 가능성은 부인했다. 짐 플레허티(Flaherty)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17일 경기 부양
정책 유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정부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존 베어드(Biard) 정부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경기부양정책 지속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다른 응답이다. 캐네디언 프레스는 플레허티 장관이 경기부
양 예산이 내년 3월에 끝나도록 계획이 돼 있지만, “마감되지 않은 몇몇 프로젝트
는 (지원)기간을 약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플레허티 장관은 “지원
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면 정부가 불합리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플레허티 장관은 16일 캘거리를 방문해 캐나다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작동하고 있으나 곧 민간분야가 일어서줘야 한다며 베어드 대표와 다른 방향의 발

언을 한 바 있다. 17일 발표는 기존 정책에서 일부는 연장할 뜻이 있지만, 새 정책
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앞서 베어드 장관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
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가운데 16일 TD은행파이낸셜그룹은 경기부양책이 종결
되면서 2011년에 캐나다 경제성장률이 평균 2%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보고서를 발
표했다. 크레이그 알렉산더 TD수석경제분석가는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3%대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는데, 여러 가지 경제요인 때문에 1.5%~ 2.2% 사이 성장률로 전환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TD는 캐나다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예상요인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1.9%로 저하, 향후 12개월간 캐나다-미화 환율의 동가(同價)
유지, 캐나다 소비자의 활동 둔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목했다. TD는 캐나
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나 시점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국 상황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TD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1%에서 2011년 연말까지 2%로 서서히 올릴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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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실천 계획(Economic Action Plan)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14)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세금감면 62억 캐나다달러(10.1%), 고용

창출 164.5억 캐나다달러(26.7%), 기업 및 커뮤니티 지원 136.7억 캐나

다달러(22.2%), 정부차원 지원 149.5억 캐나다달러(24.%)등에 집중적으

로 지원하기로 하고, 총 615.6억 캐나다달러 경기부양책에서 연방정부

는 약 466.1억 캐나다달러, 지방정부는 약 149.5억 캐나다달러를 부담

하기로 하였다.

자료: 유정석,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출구전략 5 (2009) 재인용

14) 캐나다는 그 동안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해왔으나, 2008년 경제위기 후에 2009년 예산안에는 사회기반시설투자 등의 재정지
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 계획하고 있다. 2009년 예산안은 첫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와 민간투자 확대 증진, 둘째, 사회간접자본 즉각 신규
투자, 셋째, 금융제도의 안정적인 보호, 넷째, 기업체와 소비자가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 확보, 다섯째, 임업, 제조업, 자동차산업, 관광업, 농업을 포함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산업지원, 여섯째, 실업자, 저소득층, 노인, 원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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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의 사업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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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감소,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대규

모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IMF(2009년 10월) 추정에 따르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2009년과 2010년-4.94%, -4.09%로 전망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수지적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다시 흑자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재정부문에서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급속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점진적인 출구전략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지 적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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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정석,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출구전략 20 (2009) 재인용.

캐나다의 금융 안정화를 위한 재정 정책인 경제분야 실천계획에 관

하여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 통화정책

캐나다 중앙은행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하 정

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중앙 은행인 캐나

다 은행은 정책금리를 2008년 9월 3.0% 에서 2009년 4월까지 6회 연

속 금리를 신속히 인하하였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현 수준인 0.25%

로 동결하고 있다.

캐나다 은행은 위와 같은 확장금융정책 기조를 2010년 6월 말까지 

지속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는 

2010년 상반기까지 현 수준인 0.2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

기회복 정도에 따라 통화정책 분야에서 2010년 내 출구전략 실시 압

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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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0일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발표에서 Mark Carney 총재

는 일단 다음 금리 발표 때까지 역대 최저수준의 현 기준금리(0.25%), 

은행금리(0.50%), 예금금리(0.25%)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2009년 하반기부터 여태껏 Carney 총재는 금리 발표 때마다 물가가 

안정되는 2010년 중반까지 최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며 조기 금리인

상 논란을 잠재워 왔으나 이 시점의 부터는 그러한 기존 입장을 내세

우지 않았고, 캐나다 은행은 2010년 4월 현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맞고 있다며 그동안 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유

동성을 공급해왔으나 이제 서서히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사용

할 시기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였다.15)

캐나다 중앙은행은 2009년 4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양과 

수요촉진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 최저수준으로 낮추고 1년간 최저

금리를 유지해오면서도, 캐나다 은행은 글로벌 경제회복에 여전히 불

확실성이 남아있으며, 경기 회복 국가의 경우 각국 정부의 유동성 확

대 정책으로 회복한 면이 강하다는 입장도 보였고, 캐나다 경제가 

2011년 2/4분기에는 완전한 성장세로 돌아선다고 전망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2011년 3/4분기 전망에서 앞당겨진 수치로, 캐나다 경기회복이 

중앙은행의 2010년 1월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는 것을 시사하는 것

이다. 금리결정의 척도가 되는 핵심물가지수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11년 3/4분기 목표치인 2%에 도달하여 당초 예상보다 긴 2012년 말

까지 목표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경제성장률은 1월 예

상보다 0.8% 높은 3.7%가 예상되며,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은 1

월 예상보다 낮은 3.1%와 1.9% 전망된다. 

15) 이하에서는, “박정훈, 캐나다, 중앙은행 마침내 금리 인상 시사, KOTRA Globalwindow, 
해외시장정보, 2010, 04,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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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책금리 추이

중앙은행의 조기 금리인상 시사 이후 캐나다 달러 급등하였고, 금리

발표 후 외환시장에서 캐나다달러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대해 아직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한 힘을 받아 1달러를 앞지르게 되었고, 

2010년 4월 20일 금리 발표 후 캐나다달러 대비 달러는 전일보다 1.58

센트 오른 1.0012 기록하여, 지난번 통화정책 발표 시점인 201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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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평균 캐나다달러 대비 미화는 3개월 동안 3% 오른 99센트 기록

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Carney 총재의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2010년 중반까지 최저

금리를 유지한다는 조건에 의해, 금리인상 시점을 7월 20일 또는 그 

이후로 점치던 금융계도 이번 조기금리인상 시사 이후 인상시기를 빠

르면 다음 금리 발표시점인 6월 1일로 앞당겨 전망하였고, 캐나다 투

자 및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얼마나 빨리 금리가 상승 할지 주목해

야 한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은 2010년 말 금리는 1.5%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1년 말 금리는 2.5~3.5%로 예상하였고, 전문가들에 따

르면 캐나다 경기가 회복했을 경우 가장 적절한 금리 수준은 4.5% 정

도로 예상하였다.

현지 전문가들은 너무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세계적으로 빠른 캐나

다 경기회복 움직임을 망쳐놓을 수 있다며, 앞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중앙은행의 균형적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섣부른 금리인

상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신용경색으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높은 가계부채비율,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캐나다 달러, 온

타리오 주와 BC 주에 적용될 HST (HarmonizedSales Tax), 최소 수개월

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을 예로 들고 있으나, 너무 

소극적인 금리인상은 예상보다 빠른 현 캐나다 경제성장과 인플레이

션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중국과 싱가포르와 같이 자산버블 위험

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캐나다 5대 은행 중 하나인 Bank of Montreal의 Douglas Porter 부수

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서의 거의 전무한 인플레이션 위험도로 인

해 캐나다에서의 인플레이션 위험도도 매우 낮다며 소극적 금리 인상

보다 적극적 금리인상의 위험도가 더욱 높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따

라, 그는 중앙은행이 처음 몇 번 정기적으로 0.25% 씩 금리를 인상한 

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있을 때까지 재분석을 하며 기다릴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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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였다.16) 캐나다 은행의 이러한 방식은 캐나다달러 상승 위험을 완

16) 미국과 캐나다의 은행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조와 규모의 차이 

: 미국은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약 7,540 개의 은행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 은행
들의 지점 수를 모두 합하면 약 75,000 개에 달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은행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백 개의 지점을 지니고 있는 은행들도 있

었지만, 지역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세워진 소규모 은행들도 많았고, 지점 없이 하
나의 본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은행들도 수두룩했다. 이런 소규모 영세 은행들은 
영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고객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신
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당연히 부실은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캐나다는 미국과 비교하여 은행의 수가 현저히 적은 편이다.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캐나다에는 69 개의 은행이 있
었고, 각 은행의 지점이 캐나다 전역에 수천 개 산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금도 이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비교적 건실한 
재정적, 사회적 배경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
이며, 또한 은행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용이한 편이다. 대출 상환의 강제성 :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
한 요인중의 하나는, 모기지 대출을 해주고 난 뒤, 그 비용을 상환받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뒤따르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은행간의 경쟁이 치열
한 탓에 대부분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Non Recourse)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
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쪽에서 대출받은 비용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만 증
명하면, 채무자는 상환의 의무로부터 비교적 쉽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시스
템때문에 은행은 미상환 대출금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캐나다
는 알버타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대
출해준 비용을 완전히 돌려 받을 때까지, 은행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
는 법적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모기지 이자와 세금 :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모기지를 대출받은 후 지불하는 이자 비용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금공제 제도를 통해서 모기지 대출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며, 
이런 정책 때문에 마치 누구에게나 모기지 대출을 장려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

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즉, 모
기지 이자 비용은 세금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기지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조건

이 되는지를 살펴서 대출 승인을 하기 때문에,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조건이나 시스
템이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모기지 고객을 선별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지는 것이다. 신용대출 : 은행에서는 실질적인 담보를 저당으로 잡고 비용을 대
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신용도를 기준으로 삼아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신
용대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은행의 위험부담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

다. 호황기에는 신용대출의 위험부담률이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전반적인 경제 사
정이 어려워지고 지금처럼 세계적인 자금 유동성이 경직되는 시기에는 신용대출로 

인한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 캐나다의 은행은 비교적 신용대출 비율이 낮은 편이
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의 역

할과 관점의 차이 : 미국에서는 은행이 신설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비교적 쉬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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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켜줄 것으로 분석하였고, 또 다른 캐나다 주요 은행인 TD 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앙은행 발표는 6월 금리인상이 확실하다는 의사표

시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금리인상 타이밍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는 

폭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처음부

터 0.5%를 올리면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것이므로 2010년 연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0.25%씩 서서히 올릴 것으로 전망하여 예상보다 

빠른 캐나다 경기회복 움직임에 따라 캐나다 중앙은행은 2010년 4월 

통화정책발표에서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하였으며, 현지 전

문가들은 다음 금리발표 시점인 2010년 6월 1일을 인상 시점으로 예

상하는 추세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고 높은 환율, 실업

률, 그리고 가계부채비율을 비롯해 경제 관련 캐나다 내부 경기둔화 

요인도 여전한 만큼, 전문가들은 0.25%씩의 점진적인 금리인상과 금

리 인상에 따른 캐나다화 강세는 한국 수출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하였다.

결국, 2010년 6월 1일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0.25%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1년여 넘게 0.25%로 역대 최저수준을 이어오던 캐나

다 기준 금리는 0.50%로 인상하였고, 기존 0.50%였던 은행 금리는 

이다. 그만큼 은행은 상업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하나의 은행이 신설되고나 
폐지됨으로써 사회 전반이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캐나다만큼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86~1992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1,450 여 개의 은행이 문을 닫
았으며 1989~1990년 사이에도 787 개의 은행이 폐쇄되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하
게 문을 닫는 은행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사이에 새롭게 개설한 은
행도 무수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인들이 은행을 바라보는 시각
은 좀 다르다. 물론 상업적인 기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국과 비교해서 은행
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편이고, 은행이 지닌 사회, 경제적 영향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World Economic Forum 에서는 캐나다의 은행들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경제적 위기에 캐나다 은행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것이다. Toronto Dominion Bank(TD Bank)의 규모는 1년 전에 북미
주에서 열다섯번째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5위의 자리로 상승한 것이 그 좋은 예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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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로 인상됐으며, 예금 금리는 이전과 같은 0.25% 유지(기준 금리

=은행금리-예금금리)되었으며, 캐나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2007년 7월 

10일 이후 약 3년 만에 행해진 조치였다.17)

캐나다 중앙은행은 글로벌 경제 회복이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이고 회복세의 불균형도 심화되지만, 캐나다의 성장률이

나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기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금리인상 

배경을 설명하였고, 금리인상 발표 하루 전인 2010년 5월 31일, 캐나

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 캐나다 경제성장률은 부동산

과 소매판매 증가에 힘입어 기대 이상인 6.1%를 기록하며 1999년 이

후 가장 빠른 성장속도 나타냈고, 캐나다 월별 경제성장률은 2010년 3

월까지 7개월 연속 상승세 기록하였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2010년 1분기 성장률을 5.9% 예측했었으나, 2009

년 8월 최고 8.7%까지 치솟았던 실업률도 2010년 1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로 2010년 4월에는 8.1%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도 안정세를 

찾아갔었고, 2010년 4월 물가상승률도 1.8%로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지만 중앙은행은 앞으로 가계 지출이 이자율 증가와 가

17) 박정훈, 캐나다, 금융위기 이후 G7 중 처음으로 금리인상 단행, KOTRA Globalwindow, 
해외시장정보, 20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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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채 절감 노력으로 인해 줄어들 것이며, 더욱 과감한 기업투자가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불안정

한 글로벌 경제환경과 그에 따른 캐나다 내 경기회복에 달렸다고 시

사하였다.

캐나다 은행은 통화초과공급, 국내 지출 증가, 불균형적인 세계 경

제 회복세를 극복하고 최적 물가상승률인 2%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의 깊은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

였다.

이러한 캐나다 은행의 금리인상은 유로존 위기에도 캐나다의 건실

한 경제성장률로 인해 이전부터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바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중앙은행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더욱 확실한 통화긴

축을 점치던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이었다. 일부 전문가

들은 금리 인상 발표 후 일반적으로 상승하던 캐나다화와 채권수익률

이 이번 발표 후에는 소폭 하락한 것은 통화 시장의 기대감이 중앙은

행 금리 발표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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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5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TD Securities의 Grant Bishop 이코

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태도가 매우 신중한 만큼,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조

심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음 발표 때 캐나다 금리는 

0.25% 인상된 0.75%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

해 2010년 말에는 1.50%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캐나다 최대 

금융기관인 RBC의 Dawn Desjardines 이코노미스트 역시 2010년 말 캐

나다 기준금리는 1.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1년에는 

Output Gap(실질 성장률 - 잠재성장률)이 사라져, 금리 역시 최대 적정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또 다른 캐나다 5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CIBC World Markets

의 Avery Shenfiel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경제성장이 소비자들

의 늘어나는 빚에 따른 경향이 크다며 우려하면서 통계청 발표에 따

르면 캐나다인들의 모기지 부채는 크게 늘어났고, 2010년 1/4분기 개

인저축률 (Personal Saving Rate)은 2008년 3분기(4.6%) 이후 가장 낮은 

2.8% 기록한 것으로 보아 Avery Shenfiel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소비자들이 낮은 금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이에 따라서 저축에는 

신경을 덜 쓰고 있으므로, 최근의 고용증가가 도움이 되겠지만, 기록

적인 개인부채와 늘어나는 금리가 조만간 일반소비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하였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조치로 캐나다 정부의 출구전략도 본격적으

로 시작될 전망으로 보인다.18) 2010년 6월 초까지 캐나다 내 경기는 

중앙은행 예상대로 움직이는 반면, 외부 상황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18) 캐나다는 세계에서 선도적인 공업국가 중의 하나로서, 캐나다 무역의 80% 이상
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교역량과 비교하여 유럽연합과의 
교역량이 큰 비중을 차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PIGS 국가들에 의한 남유
럽 재정위기의 영향에 대하여 캐나다가 받는 영향을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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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서 대부분 현지 전문가들은 

앞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이 천천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 2010

년 말에는 1.50% 금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19) 이번 금리 상

승은 상승폭이 낮고 어느 정도 예견된 사건이었으므로, 이번 금리 인

상에 따른 주택 시장 및 환율 시장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지만, 본격

적인 출구전략을 시작하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가 담긴 만큼 그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겠다.20)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앞

19) 유럽 부채 위기와 세계 경제 회복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제 시장에서의 ‘심각한 
긴장’의 가능성으로 인해 지난 6개월간 캐나다의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
다는 중앙은행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중앙은행은 연간 2회 발표되는 “캐나다 금
융 시스템”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의 금융 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으며 실
제로 2009년 말 평가 때 보다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때 
발생한 가정의 부채 증가는 우려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 회복이 기
대한 만큼 이루지고 금융 시스템 조건도 강화되면서 캐나다 거시 금융 환경은 지

난 12월 이래 개선됐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재정 긴장으로 인해 은행간 자금 조
달 시장이 긴장을 발생시켜 단기적으로 캐나다에 위험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캐나다 은행의 자본 수준과 캐나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질은 
개선됐지만 가정의 부채 수준이 주는 위험은 변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마크 카
니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수 개월간 캐나다 가정의 수입 대 부채 비율에 대해 경

고를 해왔는데 가정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은행들이 대출 확대를 꺼려 

하게 되고 결국 은행과 경제 전체에 위험을 준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도 “만약 경
제 심각하게 하향세를 보일 경우 가정이 지고 있는 부채의 질이 악화될 경우 궁극

적으로 실질적인 경제 활동과 금융 섹터의 건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
했다. 보고서는 유럽 부채 이슈와 관련해 “유럽 정부들이 수행하고 있는 수단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줄 정도가 돼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도 
“경제적 정치적인 압박이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고 시장에 ‘심각한 긴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재정 불균형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위험 프리미엄이 
갑작스럽게 상승할 수 있고 자산과 통화에 대한 불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며 “캐
나다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이러한 캐나다의 금융 시스템도 외부적인 요

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G20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과 관련해 보고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고 경고했다. 

20) 캐나다는 1990년 6월부터 시장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식적인 외환규제는 없지만 환율은 국내 금융정책과 연계하여 관리되

고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환율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이자율 조정 등의 정책적 조
치가 있기도 하다. 또한 1994년 4월 26일에는 NAFTA 북미 3국이 환율 변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북미 3개국 통화안정 강화협정(Swap Agreement)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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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조심스럽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캐나다화 환율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가계 부채 이자율 증가에 따른 부담

이 가중돼 이에 민감한 승용차, 가전제품, 가구 등의 수요 증가에 부

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캐나다 현지에 진출해 현지에

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 기업의 효과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정책

금융위기를 극복을 위한 통화정책과 함께 캐나다 정부와 중앙은행

은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정책 추진 및 금융시스템 보호에 주

력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하였다.21) 연방정부와 캐나다 은행은 2009년 

6월까지 총 1,19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을 지원하였는데, 모기지매입 

580억 캐나다달러, 캐나다 은행 유동성 지원 400억 캐나다달러 등이 포

함되었다. 또한 금융위기의 발생이 금융규제 등과 같은 금융시스템 정상

화를 위해 2009년 1월에는 ‘특별금융프레임워크’(Extraordinary Financing 

하는 등 환율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경기침
체에 따른 미국의 저금리 정책과 물가상승을 우려한 캐나다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

한 양국의 금리차이 확대현상이 캐나다 달러의 강세로 이어짐에 따라 캐나다 달러

의 대미달러 환율은 1991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2년 이후 캐나다의 장
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한 금융완화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양국의 금리차가 축

소, 캐나다 달러는 약세로 반전하게 되었고 공공부문의 적자와 채무누적, 퀘백주 
분리운동 등의 영향으로 1999년 초까지 계속적으로 대미달러 환율이 하락하였다. 
그 후 상승세와 하락세를 반복하던 대미달러 환율은 2002년 후반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달러화의 약세 기조, 유가/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캐나다 경제 호황
에 힘 입어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2007년 10월에는 캐나다 달러 가치가 드
디어 달러화를 넘어섰으며 11월 중 최고 10% 이상 강세를 실현한 후, 안정세를 보
이고 있다. 2008년 캐나다 환율은 유가 및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연동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달러자산 수요 증대 및 유가하락 지속에 따라 캐나다달러는 대미달러
에 비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21) 이하에서는, “김흥종,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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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를 추진하여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은행 보험 부채 지급

보증, 모기지 자동차대출증권 구입, 은행에 대한 자본투입사전허가 

확보 등을 추진하였다. 즉, 캐나다 연방정부가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가

동을 위하여 은행과 기타 대출기관의 모기지 500억달러를 추가 매입하

는 특단의 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개인과 기업이 금융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정부가 모기지 500억달러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은행들은 최고 2000억달러의 신용대출을 가능하도

록 하였다. 그러나 당사 “특별 금융 프레임워크(Extraordinary Financing 

Framework)”에 대한 분석가들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

책의 시행은 국내 금융시스템이 전년에 비하여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

실의 반능으로서, 납세자의 세금으로 은행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으로 동 정책과 함께 발표된 연방예산안

에서는 은행 및 신용카드회사의 비싼 이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내용으

로 담고 있었다. 이러한 조치로 은행들은 이자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

고, 이율 변경을 소비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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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캐나다의 경기부양정책
제1절 캐나다 경제분야실천계획
      (Canada’s Economic Action Plan)

1930년대 대공황이후 가장 극심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책의 하

나인 “캐나다 경제분야실천계획” (Canada’s Economic Action Plan)22) 

은 2년간에 걸친 62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 계획이다. 이 장에서는 캐

나다의 경제분야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캐나다의 금융

위기 대응 정책을 개관한다.

첫 해 이루어진 실천계획으로 330억불 규모의 경제활성화를 가져왔

다. 금융위기이후 캐나다 내에서의 실직사태는 2009년 7월 이후부터의 

약 43만개의 일자리 창출로서 이제 거의 회복되었다고 보여진다.

평균적으로, 실천계획은 캐나다 내 GDP를 2009년도 2/4분기 부터 

분기당 1.5%까지 성장시키고자 마련되었다. 2010-11년의 실천계획은 

캐나다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나온 경기부양기금 70억불

을 보충하여 연방정부 경기부양정책으로 220억불을 더 투자할 계획으

로 있다. 2010-11년 실천계획의 기금은 98퍼센트 정도 마련되었다.

캐나다인들은 영구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보고 있으며, 460만 캐나다 

가구는 한시적으로 주택개축세 공제의 혜택을 보고 있다.23) 캐나다 정

22) Canada’s Economic Action Plan, Year 2, A Sixth Report to Canadians, Government 
of Canada.

23) 캐나다는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정부예산 흑자를 바탕으로 기업이 조세와 관련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왔다. 법인세와 자본세를 인하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개인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연방부가세(GST)를 인하해 온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의 조세 경쟁력이 강화돼 투자와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됐다. 또한 단일 소득세 구조는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
용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러한 조치
는, 특히 법인세와 자본세 인하는, 조세로 인한 기업들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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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08-09년도 부터 총 고용보험 지출을 최대 50억불까지 인상함

으로써 실직자들을 위한 특별부양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분야 실천계획 기금은 국가 내 2만3천여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

루어 졌다. 이 중 97퍼센트인 2만2천500여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되었

다. 정부는 캐나다 내 4천여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반시설 촉진기금 

(Infrastructure Stimulus Fund)으로 40억불 마련하였으며, 99퍼센트의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으로 있다. 5억불 가량의 기금은 캐나다 

내 오락기반시설 프로그램 (Recreational Infrastructure Canada program)

을 통한 2천여 프로젝트로서 마련되었으며, 이 중 천구백여 프로젝트

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으로 있다. 캐나다내 임대주택 증대를 위

한 9천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완료되었다. 지식기반

프로그램으로는 56개의 프로젝트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420개의 추가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부양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분야 실천계획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촉진속도

를 천천히 줄임으로서 예산균형을 중간단계로 맞추어 나가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분야 실천계획을 통하여 1930년대 이후 가장 극

심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통받는 자국 국민들을 돕고 있으며, 건실

한 경제회복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성장은 여전히 

빈약하며, 너무 많은 캐나다 국민들이 실직상태에 놓여 있다. 경제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 조세의 재분배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세수
구성(tax-mix)’을 이루는 ‘수익중립적(revenue-neutral)’ 세제개혁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 정책의 중

심을 잡아야 함을 의미한다. 특정 활동 기업 형태 투자 및 저축에 대한 수많은 

조세특례는 세원을 좁힐 뿐 아니라 탈세의 여지를 만들면서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특례 폐지는 세수구성을 ‘시점간
(inter-temporal)’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환경세 재산세 등 간접

세 방향으로 이동하게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저율의 법인세와 개인소득
세는 자본 형성 외국인직접투자(FDI) 혁신 기업가정신 노동력 참여 근로노력

(work effort) 고등교육 추구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캐나다 국민의 높은 생
활수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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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실천계획의 지속된 이행과 완료가 캐나다 내 경제회복 강화를 담

보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경제분야 실천계획의 완수가 현 캐나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

표이며, 2010-11년도 실천계획을 위한 98퍼센트의 지출이 모두 이루어

졌다. 2만3천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거의 2만2

천500여 프로젝트는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으로 있다.

일자리 정책이 아직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으며, 2009년 7월 이후 약 

43만여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분야 실천계획을 완벽히 수행함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본 실천계획을 

통한 세금감면과 효율증진으로 부터 캐나다 정부의 재정균형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 회복을 위한 이러한 촉진정책 수립은 지난 6월 토론

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널리 합의 된 바 있다.24)

지속적인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사적 수요 강화를 위한 조건을 창출함으로
서 촉진정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 - 2010년 6월 27일, 토론토 G-20 선언.

그러나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 세입을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하며, 국가재정계획을 2013년 까지는 적어도 반으로 줄여야 하

고, 2016년까지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을 유지 또는 감소시켜야 한다. 

24) 토론토 정상회의는 런던과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 상황
을 중간 점검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측은 회의 안건을 크게 금

융 부문 개혁, 경기 진작 프로그램, 세계 무역 및 성장으로 구분했다. 우선 
금융 부문 개혁과 관련해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피츠버그 회의에서 각 정상들이 

합의한 다양한 금융 규제 시스템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출구전략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캐나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경제가 아직 불
투명하기 때문에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측

면에서 잘 조율된 출구전략을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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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정책은 이미 2010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는 캐나다 재정을 

여느 G-7 국가정도 수준으로 정상화 시키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

다. 캐나다 정부는 촉진정책의 한 부분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촉진수단으로서의 “출구전략”의 일환인 본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경제분야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 2절 경제분야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캐나다 경제분야 실천계획의 수행은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지

속되고 있다. 실천계획은 캐나다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620억불의 소득을 올림으로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Table 

1.1참조). 세금은 감소하였고, 실직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은 확대되었으

며, 수천개의 기반사업 프로젝트들이 캐나다 전국으로 진행되고 있고, 

과학, 산업 및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경제분야 실천계획은 현재의 일자리와 미래번영을 위한 투자이다. 

캐나다 경제분야 실천계획은 “크고, 시기적절하며, 최대효과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 2009년 5월, 국제구제금융기구 
(IMF), 캐나다: 2009 Article IV Consultation.

캐나다 경제분야 실천계획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첫째, 캐나다 국민을 위한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로서, 캐나다 국민

의 영속적인 개인 소득세 감면, 그리고 주요산업 경제분야 내 새로운 

기업 투자 부문 캐나다 기업의 최저 종합세율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실직자 구제방안으로, 실직자를 위한 고용보험확대와 고용훈련 

지원, 그리고 미래 고용과 재취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속노동자를 대한 추가 지원을 포함하며, 또한 일자리 나누

기 협약에 참여하는 노동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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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서, 현대적

이고 환경보호적인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생기는 경제침체 보호 및 캐

나다 전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반시설과 주택기금 지원하

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

가경제와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며, 또한 경제분야 실천계획은 

주택개축세금공제를 통하여 주택분야에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미래 경제 창출방안으로서, 대학원생과 인턴에 대한 추가지원

을 도모하고, 캐나다 내 과학선진화 연구를 지원하는  학교, 대학, 연

방 연구소 및 연구기관에 대한 기반시설 증대하고 있다.

다섯째, 산업계 및 지역사회 지원방안으로, 경제침체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및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경제 및 지역일자리 

보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9~2010 G7의 경기부양책

여섯째, 재정이용 증진과 캐나다 재정시스템 강화방안으로서, 캐나

다 재정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보장 및 캐나다 가정과 기업을 위한 

재정이용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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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그들의 신용을 위하여 위기기간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아갔다. 2010년 9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0 캐
나다 경제조사.

캐나다는 국제금융위기 가운데 G-7국가들 중 가장 강한 국가재정상

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최악의 경기침체에 맞서 경제부흥과 국민

지원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게다가, 경제분야 실천계획에 따른 정책들은 G-7국가들 가운데 가장 

거대한 부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 경제정책 실행 계획

캐나다 경제분야 실천계획은 2년여에 걸친 620억불 이상의 부양책

으로서, 국제금융위기 대한 가장 크고 정확한 대응방안이다.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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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기침체기와 회복기 모두에 걸쳐 캐나다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캐나다의 견실한 재정부문과 기업, 가구 및 정부의 대차대조 등의 

강건한 토대와 어우러진 실천계획은 캐나다로 하여금 다른 여느 산업

국가들보다 국제금융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훌륭하게 만들
어진 지난 정책들 덕분이 구제될 수 있었다. 2010년 4월 8일, Pier Carlo 
Padoan, OECD Chief Economist.

2009년 3/4분기에 시작된 경제분야 실천계획은 캐나다의 견실한 경

기회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09년 4/4분기 4.9퍼센트, 2010년 

1/4분기 5.8퍼센트라는 강한 성장률을 보임으로서 2010년 2/4분기 2.0

퍼센트의 GDP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제분야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항목

을 나누어 보다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 실직자 지원

캐나다 경기회복은 고용회복으로 통해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동안 

나타난 캐나다내 실직사태는 2009년 7월 이후 이루어진 43만여개의 

일자리 창출로서 현재 거의 회복되었다. 경제분야 실천계획이 일자리

회복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로서 캐나다 내 실직률은 최고점이었던 2009

년 8월 8.7퍼센트에서 2010년 8월 8.1퍼센트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경기침체 초기 사적부문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2009년 초반, 여러 사적부문 경제학자들은 캐나다의 실

업률이 최대 10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이러한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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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시장회복은 경기침체 이전 수준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노동시장발전과 강하게 대비된다.

또한 캐나다 노동시장은 다른 G-7국가들보다 나으며, 2009년 6월 이

후 G-7국가들 중 유일하게 고용률이 대폭 증가한 국가이다. 

그동안의 캐나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 증가를 위해 매우 기

여했었다. 2006년 1월부터 캐나다내 고용은 95만여개 가까이나 증가했

으며, 이는 이 기간 G-7국가들 중 가장 뛰어난 성과였다.

. 사회기반시설 투자

캐나다 경제회복 부문에 있어서는, 경제분야 실천계획에서 준비한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증대로서 경제회복을 지원하였다. 2010년 

2/4분기 자료를 보면, 실천계획을 수행함으로서 정부자본투자가 과거

의 경향과 비교하였을 때에 60억불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2년 여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투자에 변화가 없었

던 미국과는 상당히 대조된다.

IMF와 OECD에 따르면, 캐나다가 2010년과 2011년 동안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룰 G-7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7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및 2010년 5월, OECD Economic Outlook No. 87.

또한 경제분야 실천계획은 경기침체 이후 세금감면혜택과 고용지원

을 통해 개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은 소비자와 기업간의 

신뢰회복과 함께, 경제회복의 토대가 되는 소비자 및 기업의 지출총액

인 사적국내수요의 반등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함으로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 

회복단계부터 현재까지 보여지는 캐나다의 견고한 경제회복 성과의 

결과로서, 오늘날의 캐나다 경제는 경기침체 이전의 수준으로까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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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회복되었다. 캐나다는 경기침체 이후의 G-7국가들 중 유일하게 

생산성 손실을 사실상 회복했다. 또한 캐나다는 경기침체 이후 사적수

요활동 손실을 거의 회복한 유일한 G-7국가이다. 

. 캐나다 국가재정시스템 강화

캐나다는 장기적인 국가재정상태 위험없이 크고 종합적인 경기부양

책 수단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캐나다의 국가재정상

태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국가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캐나다는 튼튼한 재정상태로서 국제금융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느 국가들에 비해 출구전략을 좀 더 쉽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0년 4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

IMF는 올해 캐나다정부 부채총액이 다른 G-7국가 평균의 절반가량

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더 나아가, IMF는 캐나다가 G-7국가

들 중 2015년까지 국가재정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교해보면, 독일의 GDP대비 1.7퍼센트에서 부터 

일본의 GDP대비 7.3퍼센트를 보이듯 다른 G-7국가들의 올해 평균 부

채비율을 GDP대비 5.4퍼센트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 

경기침체 이전의 책임있는 국가재정관리의 결과가 금융위기 이후의 

캐나다 내 순수부채비율 감소로 이르렀다. 1995년도 GDP대비 캐나다 

정부 순수 부채비율이 70.3퍼센트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22.6퍼센트로 떨어졌다.

IMF는 캐나다의 순수부채비율 하강곡선이 2013년 정도면 끝날 것으

로 예상하고 있고, 이는 G-7국가들 중 가장 빠른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IMF는 캐나다정부의 GDP대비 총 순수부채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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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30.4퍼센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또한 

G-7국가들 중 가장 낮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교해보면, IMF는 독일이 GDP대비 순수부채가 G-7국가들 중 두번

째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도 캐나다 보다는 두배이상 높

은 2015년경 75퍼센트 수준일 것이라 보고 있다. 프랑스, 영국 및 미

국은 약 85퍼센트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

에는 GDP대비 순수부채비율이 2015년경 100퍼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는 2015년 G-7국가 평균 GDP대비 순수부채비율을 93.7

퍼센트로 보고 있는데, 이는 2000년 기준의 두배이고, 그 해 캐나다의 

3배 수준이다.

. 미래 경제 창출

캐나다 경제분야 실천계획은 미래번영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호하기위해 2년여에 걸쳐 620억불을 투자 지원하는 것이다.

실천계획 실행 첫 해동안, 260억불이상의 실천계획 지원금이 연방 

부흥책 지출 및 세금 감면의 형식으로 빠져나갔다. 지방자치단체 부흥

책 등으로 70억불이 추가 투입되면서 총 330억불이 캐나다 경제분야 

실천계획의 결과로서 지원되었다.

경제분야 실천계획은 현재 계속 진행중으로 있다. 2010-11년도 실천

계획 지원금의 98퍼센트는 이번 회계년도에 모두 사용될 예정이고, 이

는 캐나다 경제를 위한 연방 부흥책으로 약 220억불정도 소요예정이다.

경기부양책은 시기적절했고, 국제금융위기 경기침체기간 동안의 고

용시장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기 회복이 계

획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남은 부양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

해 실천계획의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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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한 세금감면혜택

지난 17개월 동안 수많은 사업들에 큰 성과가 있었다.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경제분야 실천계획의 구성요소들이 완벽히 자리를 잡

았다. 예를 들면, 정부는 2009-10 기간동안 실직자 추가지원을 위해 

37억불을 투입했고, 이를 2010-11 기간에 54억불 수준으로 늘려 공급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기업들과 26만 캐나다 국민들이 일자리나누기 

협약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혜택을 얻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

층의 캐나다 국민들은 새로 마련된 개인 소득세 감면으로 혜택을 받

고 있다.

더 나아가, 근로소득세혜택(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이 추

진되었다. 이로써 캐나다 국민들은 2009년도 소득세환급을 신청하는데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근로소득세혜택 수혜자들은 2010년도 뿐만 아

니라 그 후에도 세금환급신청시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뿐만 아니라 약 460만 캐나다 가정이 2010년 1월 31일까지로 예정

된 주택개축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연방 

기반시설계획은 성실히 수행중에 있으며, 많은 수는 이미 완료하였다.

. 지역사회와 산업 지원

캐나다 정부는 지난 17개월 동안 각 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사

설 협력자들과의 협약을 통해 2009-10년과 2010-11년 기간동안 이루어

지는 이행수단의 확보를 위한 책임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

체 및 지역정부는 교육훈련프로그램, 중요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추진 

비용 지출 등의 것들을 수행한다.

경제분야 실천계획 기금은 전 국토에 걸친 2만3천여개의 프로젝트

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97퍼센트가 진행중으로 있거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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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었다.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약 4천개 

이상의 기반시설 부양기금 프로젝트, 1천900개 이상의 캐나다 오락

기반시설 프로젝트, 그리고 1천200여개의 캐나다 건설촉진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총 7천700개 이상의 주, 지역 및 지방 기반시설확충 등

이 있다. 

이 밖에도, 연방 건물들의 재건축 및 수리 등의 1천900여개 프로젝

트, 정부소유건물 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300개 이상이 프로

젝트, 대학 기반시설 증축을 위한 475개 이상의 프로젝트, 연방 연구

소의 현대화를 위한 215개 이상의 프로젝트, 9천개 이상의 임대주택 

프로젝트, 소형 선박을 위한 항구 증설을 위한 270개 프로젝트, 지역

사회 조정 기금(Community Adjustment Fund)을 통해 경기침체에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1천600개 가량의 프로젝트, 

119개의 문화기반사업프로젝트, 국립공원 및 유적지 시설 보완을 위한 

20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 캐나다 원주민 기반사업을 위한 88개 프로

젝트 등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분야 실천계획을 통해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 계획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최대의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본 계획을 통하여 부양책기금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

록 각 주,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분야 실천계획을 단기간에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초점

을 맞추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경기회

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 재정상황을 고려하

여, 회복이 이루어지는 대로 부양책을 서서히 줄여나아가 국가 재정상

황을 중단기내로 유지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도 예산은 3가지 계획안을 마련하여 정부예산을 중단기에 걸

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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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경제분야 실천계획을 “출구전략”으로서 

따를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직접적인 지출증가를 한정하기 위해 목표 

수단을 공고하였다. 이러한 절약이 중단기간 내의 경기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는 추가적인 절약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사

업진행을 위해 고가의 비용과 행정기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진행중인 사업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서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세 단계 계획이 중단기내에 적자를 해소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경제분야 실천계획 종료와 2010년 예산집행의 결과로

서 2009-10년도 538억불 수준이던 적자규모를 2011-12년도에는 그 절

반수준인 276억불 정도로 감소시킬 예정으로 있다. 이보다 더 나아가 

2012-13년에는 그 전 해의 3분의 2수준인 175억불, 2014-15년도에는 

180억불정도 수준의 적자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사적부분이 발전 증대 창출을 위한 시금석이라는 캐

나다 정부의 근본적인 믿음에서 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역할은 장기간

에 걸쳐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세율을 조정하고 기반산업을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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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캐나다의 금융 규제 및 감독 법제
제 1절 금융 규제 및 감독 시스템

.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본 입장

경제위기 극복이 과제였던 2009년 영국 런던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던 회담에서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경기부양이 주요 과제였다. 이

번 회담에서는 경기회복세 지속과 경제성장의 토대마련에 최우선 목

표를 두고, 유사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하였다. 지속가능한 균

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G20 Framework), 금융 분야 개혁, 국제금융

기구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이 주요 사항이

였다. 금융 분야에서는, 캐나다의 금융구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

라고 평가받는다.25) 세계 금융시장의 본보기가 될 만 하다고 자부한

25) 지난 1993년 정부의 세수 가운데 36%가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소모될 정도
의 심각한 재정적자로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로부터 두 차례나 신용등급이 강등

되었던 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모범적인 경제’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바로 이러한 평가를 받는 국가가 캐나다 이다. 캐나다는 G20 정상회의 개최시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전세계에 몇 가지 훈수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부심에 차 있었다. 캐나다는 올해 1분기 6.1%(연율)
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지난 경기침체 당시 잃었던 40만 개의 일자리도 복
구한 상태다. 그 비결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캐나다의 금융시스
템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런 평가에 대
해 “글로벌 위기 때 캐나다의 금융시스템이 실력을 보여줬다”고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2007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캐나다의 금융시스템은 활력이 
없고, 위험 회피 성향이 지나치다는 비난을 들었다”면서 “2주전 다시 중국을 방문
하니 캐나다는 매우 견고하고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부러워했다”고 회
고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평가는 “캐나다의 금융시스템이 안정된 것은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한몫을 했다”고 평가되면서 “지난 15년간 금융규제를 완화해온 미국과 유
럽과 달리 캐나다는 규제완화를 거부하고, 미국과 유럽처럼 지나친 레버리지를 하
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그 결과 캐나다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일어
나지 않았다. 모기지를 묶어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지도 않았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월가 은행들의 행태를 캐나다는 원천 차단했던 것이다. 캐나다는 
건전한 금융시스템뿐 아니라 재정적자 감축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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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치가 쇠락한 금융체제 자산과 은행 개혁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만 한다. 금융기관들은 자산을 보유해야하며, 대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한편으로, 협력된 경

기부양 구상안의 시행을 도모하였다. 이 사안은 국제적 경기침제를 벗

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캐나다는 이러한 협력체의 

한 부분이었으며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의 몫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 경기 부양 방법 시행의 가속화는 세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데, 캐나다는 재정 부양정책의 효과성을 보장하

기 위해 IMF 가 이끄는 감독체제를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26)

캐나다는 국제 기준에 부응하며 발달된 금융 규제 및 감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27) 최

근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은행들의 실적은 상대적

으로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캐나다 은행들이 주로 소매금

융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금융당국의 규제수준이 높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자산배분 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

되고 있다.28)

캐나다는 역사적 배역과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근대금융 발상지인 

유럽의 금융시스템과 미국의 현대금융시스템을 접목 발전시켰다고 

자가 심각한 영국은 캐나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여나간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있

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캐나다는 정부 안팎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국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며 성과를 올렸다”면서 “캐나다가 재정적자 해
소한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1990년대 캐나다 재무장관으로서 대규
모 재정 적자를 해소한 주역으로 꼽히며 2003~2006년 총리로 재임했던 폴 마틴은 
캐나다가 이후 12년 연속 재정흑자를 기록하는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 이하에서는, “김기석, G-20 토론토 정상회의의 진행과 각국의 움직임. 강원대학교 
G20 Monitoring Report (2010.6)” 참조

27)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Rosc) Canada, The Financial 
Sector Stability Assessment undertaken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00.06) 
참조.

28) 캐나다 은행산업의 건전성 유지 원인 분석, KIF 국제금융 이슈, 주간 금융브리프, 
18권 9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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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데, IMF에 따르면 은행을 포함한 캐나다의 금융산업은 그 

안정성과 성장성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이

러한 금융산업의 발전은 금융감독기관과의 유기적 보완에 따라 발전

하여 왔으므로,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이 모델로 삼는 이러한 선진 금

융감독기관의 업무체계와 최근의 금융감독업무 중점은 무엇인지 살펴

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29)

지난 수십년간 금융산업의 발달로 금융기관의 업무 또한 복잡한 양

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면서 캐나다의 위험관리 

중심의 금융 감독 체계가 다른 국가의 모범 기준이 되고 있다. 1980년

대 초기의 금융기관 부채문제, 10년 뒤의 부동산 가치 하락 문제 및 

1990년대 말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있던 시기에도 캐나다는 금융시스

템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되며 금융 산업의 건전성을 입

증하여 왔다.30)

캐나다의 금융기관이 다시한번 주목 받는 이유도 공적 자금의 개입 

없이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국 발 금융위기 속에서 금융 건전

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31) 캐나다의 금융제도는 은행을 중심으

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융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주기적

으로 재평가하여(약 5년 마다 재평가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수시로 수정하고 있음) 금융시장 변화에 맞도록 법규를 수

정해 오고 있다.32) 이를 기반으로 세계금융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1929년 발생한 대공황과 1980년대 세계 금융의 통합화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금융 위기, 그리고 최근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29) 김준수, 캐나다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체계, (계간)감사. 통권 제93호, 63면 (2007년)
30) Observance of the Basel Core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IMF (2000) 참조. 

http://www.imf.org/external/np/rosc/can/banking.htm
31) Tony Daltorio, The Best Banks In North America Probably Aren’t Where You Think, 

Investment U Research, February 25, 2010. http://www.investmentu.com/2010/February/ 
the-canadian-banking-system.html.

32) 유경범, 골드로드, 캐나다, 신한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44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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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어려움 없이 지나 보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캐나다 연방 은행의 총재인 Mark Carney는 G-20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세계 경제의 효율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탄력적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건전한 금융 시스템의 

구축은 현재 전세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33) 그

는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그는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

였다.

첫 번째 접근법의 목표는 좀 더 탄력적인 은행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를 위해 더 많은 자본과, 유동성, 더 나은 위험 관리 체계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은행의 기본자산 자산의 품질과 견실성, 투명성을 증가시

켜야 하며, 공제액과 사려 깊은 여과장치가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하며 일반적인 자산의 차원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은행의 모

든 자산 기반에 대한 요소들이 분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바젤 체

제에서의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 레버리지 비율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하여 최소 요구 수준 이상의, 경제 순환 경향에 

반하는 자본에 대한 완충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자

금의 유동성을 위해 최소한의 글로벌 기준 생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에는 장기적 구조 유동성 비율에 의해 보강된 강조된 유동성 커

버리지 비율이 포함되나, 그는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준 책정자

들이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두번째 접근법의 목표는 은행으로부터 경기 순환주기의 보호이다. 

은행으로부터 경기 순환주기의 보호란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같이 개

별 은행의 파산으로 부터 경기순환 주기 자체가 급작스러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제정자들은 

개별 은행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단계적

33) 이하에서는, “김기석, G-20 토론토 정상회의의 진행과 각국의 움직임. 강원대학교 
G20 Monitoring Report (20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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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입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캐나다 연방은행은 지속적인 오픈 마켓

이 시장 실패에 대해 강력한 시스템을 위해 핵심적이라고 믿고 있음

을 공표하였다.34)

금융 시스템의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해졌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은 그 자체가 경제활동의 중심이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나 실물경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더 강력한 금융기관

과 금융시스템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태도의 변화가 절실하다. 캐나다 

은행은 잉여 자본의 안전 조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규제와 사람들에 의존한 판단을 선호함을 천명하여 금융기관

들은 그들의 더 넓은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금융업계 종사자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에게 그들의 

활동이 시스템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매일 고민하고 경제적 성

장을 위해 금융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고민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34)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 메릴린치·AIG 구제자금요청에서 시
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하여 캐나다는 정부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

으나 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됨에 따라 다음 과정을 통하여 2009년 예산에 경기부
양책을 반영하였다. 즉, 2008년 10월 스티븐 하퍼 수상은 각 주정부 대표와의 회의
에서 사회간접자본(인프라)예산 확대를 통한 금융위기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2008
년 10월 연방정부는 수출지원 확대방안으로 수출보험공사 (EDC)에 20억 캐나다달
러를 지원하였다. 2008년 11월 산업부 장관은 북미 자동차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와 공동 구제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08년 11월 산
업부는 산업개발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
출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009년 1월 27일 발표된 2009년 예산안에 4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2009~2010년 경기부양책을 포함시켰다. 또한,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법제화는 2009년 예산안을 통하여 확정되는 것이지만, 정부의 소
극적 개입과 균형예산을 견지하던 캐나다정부가 적자예산을 통해서라도 실물경제

를 활성화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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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종류

1. 은 행 (Banks)

은행은 캐나다의 금융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며 국내은행 

(domestic banks), 외국은행 자회사 (foreign bank subsidiaries), 외국은행 

지점 (foreign bank branches) 등의 국내외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전역에 8,000개 이상의 은행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18,000

대 이상의 현금지급기(ATM)가 설치되어 있다. 캐나다는 인구비례 현

금지급기 설치운영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데빗카드, 

인터넷뱅킹, 텔레폰뱅킹 등 전자금융의 보급률에 있어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35)

2. 신용조합 (Credit Unions and Caisses Populaires)

신용조합은 캐나다 금융산업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는데, Caisses 

Populaires은 퀘벡주의 신용조합을, Credit Union은 퀘벡을 제외한 기타

주의 신용조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타 금융업과 마

찬가지로, 각 신용조합 사이에도, 합병을 통한 대형화 추세가 뚜렷하

며, 총 신용조합의 수는 1990년 2,700개에서 2001년 1,595개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각 조합별 자산은 평균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캐나다 신용조합의 조합원(고객)은 약 1천만명으로, 캐나다 인구3명

당 1명이 신용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구당 신용조합 가입

률은 세계최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 이하에서는, “김준수, 캐나다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체계, (계간)감사. 통권 제93호 
(2007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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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보험 (Life and Health Insurance)

캐나다의 생명보험부문은 2002년 말 기준으로, 120개의 국내외 보험

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분야에서도 각 보험사간 합병의 기조가 뚜

렷한 추세로 자리잡고 있으며, 연금상품, 퇴직자 펀드 등, 정년퇴직 및 

은퇴 시장을 겨냥한 생명 및 건강보험 상품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4. 재산재해보험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재산재해보험 부문은 생명 및 건강 관련 이외의 캐나다의 모든 보

험분야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캐나다 정부는 개인을 상대로 한 자동차 

보험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며, 이외에 인터넷을 통한 직접 보험

사 (direct Insurer) 및 자가 보험사  (Captive Insurer) 등의 독특한 보험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5. 뮤추얼 펀드 (Mutual Funds)

캐나다의 뮤추얼펀드부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금융산업으

로, 1990년 25억 달러의 뮤추얼펀드 총 자산은 2001년 기준으로 426억 

달러로 성장하였고, 산업적으로는 크게 뮤추얼펀드 투자관리회사와 판

매회사로 나누어지며, 이 과정에서 은행과 신용조합은 직간접적으로 

뮤추얼펀드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6. 증권 (Securities Industry)

캐나다 증권 부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990년 이후 폭발적인 성

장을 기록했으며, 2003년 말 기준으로 207개 회사가 매출 약 110억 달

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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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감독기구와 규제법제

1. 금융감독기구의 개관

캐나다는 정부조직이 은행, 보험, 증권 부문을 모두 감독하는 체제이

다.36) 다만, 중앙정부가 이들 금융기구를 완전히 통합적으로 감독하지

는 않는다. 즉, 현재 연방정부 소속 감독기관인 금융기관 감독청(OSFI)

이 은행(모든 은행은 연방인가 기관임) 및 연방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 

신탁회사, 대출회사 및 신용협동조합(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연

금기관(pension plans), 공제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ies) 등에 대한 감

독을 관장하고 있으며 증권부문 및 州인가를 받은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州정부 관할로 되어있다. 한편, 캐나다 예금보험공사

(CDIC) 또한 예금보험에 가입한 회원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 역할

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감독청(OSFI)과 캐나

다 예금보험공사(CDIC) 사이에 일부 감독책무가 중복되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캐나다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에 대한 

법률의 제·개정권은 재무장관에 있으나, 규정(regulations) 제·개정권은 

재무장관과 OSFI, 그리고 CDIC에게 분담되어 있는 바, 바로 이러한 

규정의 분산으로 인해 OSFI와 CDIC의 책무간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업무 중복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우선, OSFI는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금융

제도에 대한 공공신뢰의 유지를 위해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실

해질 때까지는 문제기관을 가급적 살리려고 모든 수단을 추구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OSFI의 시각은 때로는 CDIC에게 손실 증

대를 의미할 수 있는 바, CDIC는 예금보험자로서 도산기관이 보험기

금에 부담시키는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

36) 이하에서는, “안상욱 최흥식,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1.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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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각기 책무가 다른 양 

기관이 별개로 존재할 의의가 있다고 보고 일부 책무의 중복은 견제

균형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한다. 2000년 6월 의회에 제출된 법

률안 C-38의 내용에도 이러한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캐나

다 중앙은행은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연방재무

장관은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지며 중요감독관

련 결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감독청(OSFI)의 準

독점적인 감독권한을 견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업무와 관련한 이

해상충의 문제는 물론, 기관간 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에

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1987년 캐

나다 의회는 금융감독 관련 기관간 정보 및 조정의 부재가 효율적인 

금융 감독을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 하에 OSFI Act를 통과시키고 금융

기관 감독위원회(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Committee)를 출범시

켰다. FISC는 정기적으로 회합하며 문제 있는 금융기관, 금융산업 및 

경제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모든 회원들은 

OSFI의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위자문위원

회(Senior Advisory Committee, SAC) 및 OSFI/ CDIC 연락위원회(OSFI/ 

CDIC Liaison Office) 등을 두었는 바, 재무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고위

자문위원회(SAC)에서는 정책의 변경, 법안(legislative proposals), 법률의 

변경 등을 논의하며 하부구조로서 실무팀(working group)을 두어 세부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2. 구체적 내용과 금융소비자보호청

상기한 바와 같이, 캐나다의 금융산업은 크게 은행(Banks), 신용조합

(Credit Unions and Caisses Populaires), 보험(Insurance), 그리고 펀드

(Funds)와 증권(Securiti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금융 분야에 관

하여 각각 독립적인 연방정부 및 주 기관이 규제 및 감독을 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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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행사할 수 있는 금융 규제 및 감독의 

근거를 헌법에 있다.37) 현행 캐나다 헌법은 주의회의 권한으로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연방의회로 귀속시키고, 두개 주 이상에 

걸쳐 영업을 영위하거나 연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연방 

의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각 소속 금융감독기구에 관할을 분담한다.38)

최근 은행과 보험사들이 각각 대형화 추세에 있고, 이를 통하여 다

양한 자회사를 설립하며 상대방의 서비스 분야로 경쟁적으로 진입하

고 있다. 특히, 예금과 보험상품을 위시하여 각각의 금융상품들은 강

격한 컨버젼스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39)

캐나다의 금융산업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은행부문의 비중이 가

장 높다. 2003년 기준으로, 약 1조250억 캐나다달러의 자산을 보유하

고 있는 바, 이는 전체 금융업의 약 55퍼센트를 차지한다. 뮤추얼펀드

부문은 약 4,390억 달러, 생명보험부문은 약 3,150억 달러, 신용조합부

문은 약 1,550억 달러, 재해보험부문은 약 880억 달러의 자산을 유지

하고 있다.40)

캐나다의 금융 산업 분야에 있어 연방정부 관할의 경우, (i) 금융 기

관의 소유와 금융상품에 관하여 일반 기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재무

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ii) 통화 정책 및 시장 안정성 등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캐나다 은행

(Bank of Canada); (iii)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한 금융기관감독청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OSFI); 그리고 (iv) 

37) 캐나다 헌법의 정식명칭은 이전의 British North America Act에서 출발하여 이후 
Constitution Act 1869로 바뀐 후 가장 최근의 개정은 1982년도 이루어져 현행 헌법
은 Constitution Act 1982로 명명되어 사용되고 있다. 김준수, 캐나다 금융산업과 금
융감독체계, (계간)감사. 통권 제93호, 64-5면 (2007년). 

38) 김준수, 캐나다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체계, (계간)감사. 통권 제93호, 64면 (2007년)
39) 전게논문
40)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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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청의 개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 보호

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42) 미국에서는 최근 금융
규제개혁(안)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을 설립하여, 기존 금융감독기구가 수
행하는데 미진했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재무부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화가 추진 중에 있다. 종래의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이전 통합하여 CFPA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CFPA는 모기
지나 신용카드 등과 같은 금융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

호하고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을 위해 보다 많은 보호방안을 제공하는 것

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최근 재무부가 금융시장개혁
(안)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청(FSA)의 역할 강화 방안
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보
다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서 금융

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

원이 소비자보호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
하는 독립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독립된 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청(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FCAC)이 각각 독립적인 규제 및 감독의 책임을 갖는다. 캐

나다 금융 시스템을 이들 4개의 연방 기관을 통하여 금융 법제의 실

효성을 확고히 하여 왔다. 금융 기관 규제 및 감독 실패로 금융위기를 

맞이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캐나다의 금융 법제를 모델로 삼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41) 

41) Tony Daltorio, The Best Banks In North America Probably Aren’t Where You Think, 
Investment U Research, February 25, 2010. http://www.investmentu.com/2010/February/ 
the-canadian-banking-syste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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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

되었다. 
금융상품제공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소비자와의 소통 증진, 대출 및 투
자에서 비롯되는 피해구제를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형평

성 있게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국제협력은 물론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과 같은 금융소비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의 권고

- 현재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나눠진 금융소비
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

캐나다에서는 이미 금융소비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독립기구로서 금

융소비자보호청(FCAC)을 두고 있어, 제한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정
책마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의 금융규제는 은행
보험 증권 신용조합 등의 금융권역별로 별개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

도록 하고 있으며, 연방과 주정부(provincial government)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의 금융감독기구(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Committee)는 다
음과 같다.
- 금융감독청(OSFI)
-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 중앙은행(Bank of Canada)
- 예금보험공사(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CDIC)
- 금융소비자보호청(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FCAC)

2001년 10월에 연방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청법(the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에 의해 금융감독청(OFSI), 예금보험공사(CDIC), 
CBO7)의 소비자보호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청(FCAC)을 설립
하였다. 캐나다 금융소비자보호청(FCAC)의 설립목적 및 기능은 연방의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전담기구의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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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FCAC의 금융기관 감독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의 소비자 관련 법규 및 자율규제시스템의 준수 여부를 감시
-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벌과금 및 형사
적 제재를 부과

다음과 같은 FCAC의 금융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금융상품제공자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소비자와의 소통증진을 위한 연
간보고서(annual report)의 출간

- 홈페이지에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공시

FCAC는 OFSI와 함께 금융기관을 감독하지만 각각 감독의 내용 및 목
적을 달리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OFS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를 담당하며, FCAC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증권과 관련해서는 온타리오주(Ontario)를 제외하고는 주(province)
에서 개별적으로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
비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을 중시하여 이를 

FCAC의 핵심 업무과제로 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간의 
분쟁조정 중재와 관련해서는 FCAC가 아닌 별도의 기구 FSON(the 
Financial Services Ombuds Network)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독립 전문기관의 설립여부 등은 각 

나라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감독
정책을 통한 적정 수준의 금융소비자보호가 확립되어야 자본시장의 장

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 전문기관의 설립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고 부수성을 띠고 있는 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문화하

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독립기관의 신설에 따른 
재원 확보의 문제, 규제의 옥상옥 우려 가능성 등의 어려움이 있다. 자
본시장과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

공에 대해 일관성있고 전문적인 감독정책을 통한 적정 수준의 금융소비

자보호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독립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할 것인지, 기존의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가 충분히 가능
한지는 각 나라의 개별적인 상황마다 다를 것이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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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감독청장 Julie Dickson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법의 해석이 아니라 금융 산업에 잠재되어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법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43) 캐나다는 

금융기관을 규율함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로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적

용하였고, 금융기관들은 그러한 법의 테두리와 감독 기구들의 감시 속

에서 어떻게 이윤을 추구할 것인지 고민해야 했다.44)

캐나다의 금융 건전성은 금융 산업의 위험성과 구조를 정확히 파악

하고 예측한 금융 법제가 감독기구를 통하여 실효성을 가지면서 이루

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캐나다는 G20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국제금융기루 회원국들이 자국의 환율, 재정정책 등을 수

행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감독 기능의 

개혁을 옹호해 왔으며, 캐나다는 2009년 4월 런던에서 열린 1차 G20 

회담 당시부터 건전한 국가차원의 규제와 국제수준의 협조와 감독이 

어우러진 국제 금융규제강화를 강조해 왔다.45)

이하에서는 캐나다의 금융 규제 및 감독 기구와 주요 금융법률을 

살펴봄으로써 캐나다의 금융 건전성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금융 시스

템의 건전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 규제 및 감독 기구에 관하여 살

펴봄으로써 금융법제 전반에 관하여 소개한다.

42) 이하에서는, “이승진, 캐나다의 금융소비자보호청(FCAC), 자본시장연구원 (2009.10)” 
참조

43) Chrystia Freeland, What Toronto Can Teach New York and London, The Financial 
Times, 2009.10.29. http://financialsector.blogspot.com/2010/01/what-toronto-can-teach-new- 
york-and.html

44) Tony Daltorio, The Best Banks In North America Probably Aren’t Where You Think, 
Investment U Research, February 25, 2010. http://www.investmentu.com/2010/February/ 
the-canadian-banking-system.html.

45) 김기석, 금융개혁과 G20, G20 monitoring report 170면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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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캐나다 순방 시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캐나다 은행들이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을 잘 관리 해오며 G7 국가들 가운데 홀로 두드러졌다”는 발언이 화

제가 되면서, 캐나다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캐나다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기관들과 

달리 부도위기에 직면한 적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건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은행 대비 캐나다 은행의 상대적 건전지수]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이하여 손해를 완벽히 피하지는 못하였지만, 

캐나다 금융 기관들의 손해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며, 10월 World Economic Forum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금융기관들의 재정은 7점 만점 중 6.8점으로 G7 국가들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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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가장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캐나다 주요 5대 은행은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7년 여름 이후 총 189억 달러의 

순익을 기록, 시가 총액, 경영 실적, 이익률 등 여러 지표에서 세계의 

선두권 은행으로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6)

실제로 2009년 3월 17일 캐나다 국영 방송인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의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조사에서 Royal Bank of Canada만

이 북미 Top 10 은행 순위에 들었으나 2009년에는 Royal Bank of 

Canada를 비롯한 4개의 캐나다 은행들이 북미 Top 10 은행 순위에서 

7~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47) 금융 위기가 시작된 2007년 이

후 2007년 3월 17일까지 캐나다 6대 주요 은행의 부채 관련 상각 

(Debt-related Writedown)은 157억 캐나다달러로 전 세계 금융기관의 

8871억 캐나다달러의 부채 관련 상각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캐나다 금융기관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매우 적은 수치이다.48)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해

를 본 2008년 4분기, 캐나다 6대 주요 은행은 이득을 기록했으며, 캐

나다 주요 은행들은 금융시장 완화를 위한 연방 정부의 1250억 캐나

다달러의 Mortgage Purchase Program에 더 이상의 모기지 판매를 중지

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49)

46) 박정훈,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 캐나다 은행들의 선전 비결, KOTRA Globalwindow, 
2009-03-30.

47) 전게논문
48) 전게논문
49)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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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는 캐나다 리포트에서 캐나다의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의 원인을 분석하여 어떻게 글로벌 금융 위기속에서도 캐나다의 금융

기관들은 여전히 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50) 이하에

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캐나다 리포트에 나타난 캐나다 금융 기관의 건

전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 건전한 감독과 규제

규제 기구들은 새로운 바젤 금융감독원칙을 포함한 감독기구에 맞춘 

가장 좋은 기준들을 따랐다. 아래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 동

등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캐나다 은행들의 감가상각은 매우 작다.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의 신중한 감독 활동과 함께 캐나다 정부 역

시 무리한 대출을 장려하던 몇몇 다른 나라들과 같이 경솔하게 행동

하지 않음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다하였고, 캐나다 은행의 경우 no 

money down 이나 extended amortization mortgage 등을 통해 대출 활동

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위험 부담 

50) Canada: 2009 Article IV Consultation - Staff Report; Staff Statement; and Public 
Information Notice on the Executive Board Discussion, IMF Country Report No. 
09/162. May 22, 2009. http://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cfm?sk=22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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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는 낮으며 캐나다 정부 역시 no money down과 40년 기준 모기지

에 대한 보험을 없애는 등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대한 확대를 견제하

였다.51)

캐나다는 IMF 회원국들이 자국의 환율, 재정정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감독 기능의 개혁을 옹

호해 왔으며,52) 캐나다는 런던에서 열린 1차 G20 회담 당시부터 건전

한 국가차원의 규제와 국제수준의 협조와 감독이 어우러진 국제 금융

규제강화를 강조해 왔다.53)

. 엄격한 자본 조건

캐나다 은행들의 기본자본비율 (Tier 1 Capital Ratio)은 7%를 초과하

는 데, 이는 바젤 합의 (Basel Accord)에서 규정한 4%보다 높다. 캐나

다 은행들은 금융기관감독청에서 관리하며 Basel II 라는 국제 금융기

준에 처음 등록한 기관으로 Tier 1 은행들에 대한 최소 자본비율을 

7%로 하고 있다. 실제 주요 캐나다 은행들의 중앙값(median)은 그보다 

높으며 실제로 2007년 12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Tier 1 은행들의 자

기 자본 비율 중앙값은 9.6%를 기록하며 많은 다른 나라들의 금융기

관들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건전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54) 

51) 박정훈,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 캐나다 은행들의 선전 비결, KOTRA Globalwindow, 
2009-03-30.

52) 캐나다는 국제금융기구의 쿼터시스템에서 저평가된 중국, 한국, 멕시코, 터키 등 
신흥국에 대한 쿼터 증가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캐나다는 IMF 회원국들이 자국
의 환율, 재정정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책임을 다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기
능의 개혁을 옹호해왔으며, 지난해 4월 런던에서 열린 1차 G20 정상회담 당시부터 
건전한 국가 차원의 규제와 국제수준의 협조와 감독이 어우러진 국제 금융규제 강

화를 강조해왔다. 캐나다는 은행에 대한 세금 규정의 강화에 기본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임원들에 대한 보상체계는 장기적인 실적과 연동해 지급되어야 
한다는 G20 합의에는 동의하고 있다.

53) 김기석, 금융개혁과 G20, G20 monitoring report 166면 (2010.03).
54) 박정훈,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 캐나다 은행들의 선전 비결, KOTRA Globalwindow,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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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가 닥치기 전 대부분의 미국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비율은 

최소치를 능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2007년 12월 미국의 대형 지역 

은행들의 Tier 1 자기 자본 비율은 평균 7.5%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같은 시기, 유럽 상업 은행들의 경우 Tier 1 자기 자본 비율이 3.3%에 

이르렀으며 미국과 유럽 대형 은행들의 이러한 낮은 자기 자본 비율

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신용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현저히 

저하 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55)

실제로 미국발 경기침체로 인해 전세계 은행들이 어려워하던 시기

에도 캐나다의 은행들은 수익을 올렸고,56) 2009년 말 기준으로 캐나다 

은행들의 평균적인 자기자본 비율은 BIS 권고 기준인 8%를 훨씬 상

회하는 9.8% 수준이었다.57)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은 기본적으

55) 전게논문
56) 캐나다는 은행의 레버리지 규모를 규제했고, 또 증권화를 제한했다. 덕분에 미국
에서처럼 과도한 레버리지와 증권화로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시장

에 퍼져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독립적인 소비자 감독청(Financial 
Consumer Agency)을 갖추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출과 금융상품의 판매를 막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경제위기가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증권화, 지나친 규
제 완화, 허술한 감독 시스템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결국 금융개혁은 캐나다 
처럼 이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중에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은행세 도입이다.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은행세는 레버리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레버리지 한계 비율
을 규정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신현송 교수는 “자산이 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
지 못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구속력

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며 “금융 건전성을 높이는 도구로서 은행세 도입이 필요
하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는 더 고려해 보아야 한다. 레
버리지 규제 효과와는 별개로 은행세는 정부 당국에 추가적인 이득을 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듯하다. 그 이득이란, 정부가 금융위기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 구제금융 자금의 환원, 앞으로 있을 모르는 금융회사 부도에 대비한 자금 마
련, 은행세 부과를 통한 재정수입 증가, 개선없이 다시 옛날 행태를 그대로 보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징벌 및 제어 등이다. 미국이 금융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위
기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인센티브 구조가 잘못됐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
스는 각 개별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결국 전체에게 이롭다고 했지만, 
이 주장이 깨진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금융개혁안은 개별 주체의 이익 추구 행위가 
전체의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57) 김기석, 금융개혁과 G20, G20 monitoring report 169면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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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은행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 

강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58)

. 레버리지 비율

총 자본의 5% 또는 최대 20%까지로 제한된다. 한편 미국 은행들은 

건전성에 따라 33%까지 허용하고 있다.

. 보수적 대출 정책

캐나다 은행들은 위험 부담이 낮은 고객들을 선호하며, 매우 보수적

인 대출정책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은행들은 경제 호황 시 전 세계적

으로 만연했던 위험부담이 높은 대출을 행하지 않았다. 2006년 미국의 

전체 모기지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가까웠

으나 같은 시기 캐나다의 경우 그 비율이 5%에 불과했으며, 미국에서 

처음 인기를 끌었으나 후에는 모기지 연체의 급격한 증가의 주요 원

인이 된 변동 금리 저당 대출(ARM)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전혀 실행

된 적이 없다. 또한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 내수 시장은 수익성이 있고 

안정적이다.

. 보수적 주택 모기지 시장

미국의 경우, 모기지의 25%가 비프라임 모기지이고, 60%의 모기지

가 증권화 되어있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각각 5%와 25%이다. 

게다가 캐나다의 거의 모든 모기지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이 80% 

이하이다.

58)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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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금융 기관들 역시 no money down이나 extended amortization 

mortgage 등을 통해 모기지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확대했으나 이러한 

상품들의 리스크 정도는 미국에서 시도됐던 새로운 상품들에 비해 훨

씬 낮았으며 부동산 붐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대출 기준 척도가 많이 

변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에서는 변동 금리 모기지 대출자

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5년간의 고정금리 기준에도 적합해야 했다.

. 정기적 규제 재평가

재정 부문은 국제화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 연

방 당국은 매 5년마다 재정 규제를 평가한다.

. 금융감독기구들간의 협력

금융기관감독청, 재무부,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소비자보호청 등의 

다양한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금융기관감독위원회(the 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Committee: FISC)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협력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통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OTS], FDIC, Federal 

Reserve 등과 같은 정부 기관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 금융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연방 정부 당국은 시스템 재정 압박에 대비해 사전에 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재정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많

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 캐나다 5대 은행들은 북미

지역들의 은행 중 가장 강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4월 1일 기준으로 Royal 

Bank of Canada (RY)가 Bank of America (BAC)보다 시가총액이 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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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캐나다 5대 은행들이 시티뱅크보다 모두 앞서고 있다. 시티

뱅크는 몇년전에만 하더라도 2000억불 이상의 시가총액을 지녔었다. 

그러나 현재, 만약 정부의 구제가 없었더라면, 시티뱅크는 파산했을 

것이다. Mark Patterson같은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의 많은 거대 금융자

본들은 실질적으로 파산했다고 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정 금융 경제에 있어서 미국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은행들은 금융위기 동안 주목할 만한 회복

력을 보여주고 있다.

제 3절 금융 규제 및 감독 기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헌법에 의하면, 주의회의 권한으로 명

확히 보장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연방의회로 귀속시키고 있다. 행정상 

효율을 위해 두개 주 이상에 걸쳐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어음의 발

행, 파산 등 연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연방 의회에 그 

권한을 부여하여 각 소속 금융감독기관에서 분담하고 있다. 연방정부

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은행, 보험사, 사설 연금은 연방금융감독원인 

금융기관감독청(OSFI)에서 관리 감독한다. 신용조합, 트러스트, 주정부

에 등록된 보험 및 사설 연금, 부동산 등, 기타 모든 금융기관은 주 

정부의 각 금융감독원(FICOM)에서 관리 감독한다. 또한, 증권에 관한 

모든 관리는 주 정부 산하의 증권감독원 에서 관리 감독한다.59)

.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는 은행, 신탁 및 대부 

회사, 보험 회사, 신용조합을 포함한 연방 금융 기관과 연금 및 기타 

관련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다.60)

59) 김준수, 캐나다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체계, (계간)감사. 통권 제93호, 63면 (2007년).
60) 재무부에 관한 개관은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fin.gc.ca/access/ 



제 3절 금융 규제 및 감독 기구

85

금융 산업에서 재무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61)

재무부는 금융 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보장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를 발전시킨

다. 캐나다 국내외 금융 분야에 관하여 분석한다. 캐나다가 자금세탁

과 금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제도 보장을 돕는다. 캐나다 은

행과 연계하여 캐나다 정부의 부채와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며, 국내의 

자금 시장 활동에 대한 정책을 제공한다.

재무부는 캐나다 은행, 캐나다 예금보험공사(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CDIC), 캐나다 저축 채권(Canada Savings Bonds), 금융소비

자보호청(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FCAC), 금융 거래 보고 

및 분석 센터(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 FINTRAC) 및 금융기관감독청(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SFI)과 긴밀히 협조 하에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규율한다.

.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

캐나다 은행법(Bank of Canada Act)에 의하면, 캐나다의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Bank of Canada)의 목적은 국민 경제의 최대 이익을 위한 

신용 및 통화 규제, 통화의 대외적 가치의 관리 및 보호, 통화 정책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 무역 물가 및 고용 수준의 변동 완화, 국

가의 경제 금융적 복지 향상에 있다.62)

캐나다은행의 주요 업무로는 화폐 발행 업무, 예금 수입 업무, 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 업무,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업무, 정부 및 정

부대행기관과의 업무, 금융기관 검사 요구 업무 등이 있다. 특히, 캐나

fininst-eng.asp.
61) Http://Www.fin.gc.ca/access/fininst-eng.asp.
62) Bank of Canada Act, Pre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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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행은 은행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기관감독청장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

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63)

. 금융기관감독청(OSFI)

금융기관감독청은 1987년 금융기관감독청법(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64)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재무부 산하에 설

립되었다. 금융기관감독청법은 연방정부가 예금기관, 보험회사 및 연

금에 관하여 규율함으로써 캐나다의 금융 시스템의 공공 신뢰 보장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65)

캐나다 일반 대중이 안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금융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련 기관들을 관

리 감독한다. 연방감독원은 은행, 보험사, 사설 연금의 고객 자산의 안

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66)

연방금융감독원의 운영비용은 관련 업계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주로 자산이나 고객수를 기준으로 분담하며, 일정 부분은 연방정부에

서 보조를 받으며, 오타와, 몬트리올, 토론토 및 밴쿠버에 총 435명의 

임직원이 연방금융감독원에 고용되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한, 산하 국제부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금융감독기구를 지원하고 있는

데, 캐나다 국제개발부(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에서 

63) Bank of Canada Act, Section 22.1(1).
64) 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1985, c. 18 (3rd Supp.)) 
동법은 1987년 7월 2일 발효되었다: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 4 (1). “There is hereby established an office of the Government of 
Canada called 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ver which the 
Minister shall preside and for which the Minister shall be responsible.”

65)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 3.1.
66) 김준수, 캐나다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체계, (계간)감사. 통권 제93호, 65면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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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67)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감독청의 감독 권한은 연방 금융기관으로 제한

된다. 예를 들면, 70% 이상의 캐나다 증권거래업자들이 연방 정부 은

행 소속이지만, 금융기관감독청은 이러한 증권거래업자들에 대한 직접

적인 감독은 할 수 없다. 온타리오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금융기관

감독청의 감독권한은 각 주에 위치한 연방 은행으로 제한되며 연방 

은행의 자회사에게 미치지 않으며, 증권거래업자에 대한 직접 감독 권

한은 당해 주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금융기관감독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68)

첫째, 금융기관이 건전한 재정 상태에 있고, 관계 법령과 하위 규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한다. 둘째, 금융기관이 건전한 재정 

상태에 있지 않거나 당해 관계 법령 또는 하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진 또는 이사회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 신속히 

필요한 정정 조치 또는 그에 수반되는 조치를 취하게 한다. 셋째, 금

융기관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채택하

도록 조장한다. 넷째, 금융 기관의 금융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금융 시스템 전반 또는 부분적인 사건 또는 문제에 관하여 감시하

고 평가한다.

각 금융기관들이 재무건전성 및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지배

구조 및 내부감사 프로세스의 향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하고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해보험사를 중심으로 

그 집중감시대상을 축소하고, 감독당국의 개입도 최소화하여, 2005-2006

회계연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집중감시대상이 상당히 축소된 바 있

다.69) 또한, 포괄리스크평가(Composite Risk Rating: CRR)를 대부분의 

67) 전게논문
68)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 4
69) 이하에서는, “김준수, 캐나다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체계, (계간)감사. 통권 제93호 

(2007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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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부여해 관리한다. 2005-2006년 회계연도에는 94%의 금융

기관에 포괄리스크 중간이하 낮은 단계의 평가를 부여하는데, 이는 전

년도에 90%에 비해 금융업전체로 리스크관리가 상당히 향상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포괄리스크 상위에 속하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를 집중 지도하고 있다. 한편, 자본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또는 테러 단체지원금지(Anti-Terrorism Financing: 

ATF) 등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에 동참해, 금융선진국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조류독감 등, 예상치 못한 보험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 세부 부분, 특히 보험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고, 상응하

는 대책을 적절히 강구하고 있다.

연방등록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의 현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금융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연

방재무부와 수시로 협의하며, 업계의 관행이 이에 합당한 방향으로 발

전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작성해, 관련 업계에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회계표준협의회(Canad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감사인표

준협의회(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계리사협회(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등 회계 및 금융 부문의 표준 규정을 제정하는 기

구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금융기관들이 관련 규정들을 숙지하고, 준

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자본 적합성 규정(Capital Adequacy Requirement: CAR)을 제정해, 예

금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자본상태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세부시행규칙을 제시하여 금융기관들의 세부적

인 자본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회계표준(Canadi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위기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외국계은행의 

자회사 또는 지점의 경우, 캐나다의 상황에 적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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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금융감독원의 각종 서비스 비용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종 서비스 신청비용, 등록비용 등 일체의 비

용을 하향 조정하여 감독원 내부적으로나 해당 금융기관 입장에서 모

두 저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최소화시켜,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금융감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 

표준 처리 기간을 확정하여 내부 성과를 측정하는 표준으로 활용하고, 

금융기관들이 특별한 거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명문화함으로써 금융감독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

고, 업계에서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외

국계 은행에 대해 캐나다의 금융법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설 및 캐나

다 금융감독 당국의 효과적인 이용방법 등을 명문화 해 업계에 편의

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에 등록된 사설연금에 관해 집중관리대상을 지속적으로 증가

시키고 있고, 만기지급능력이 불량한 연금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만기지

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고, 연금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과 

동의를 얻거나 또는 연금업계의 협조를 받아 부실 연금 관리에 적극적

으로 개입하여, 부실연금을 관리하면서 연금책임자 또는 연금관리자가 

연금수령자에서 연금의 부실상태를 적절히 공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연금자산보고서 등을 통해 그 부실을 만회하는데 필요한 지출을 강제

하고 있다.70) 최근에는 기업위기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프로세

70) 이미 캐나다에서는 미국에 앞서서 사모투자펀드나 인프라투자에 눈을 돌린 캐나
다의 대형 연기금들은 단순히 펀드에 투자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직접 펀드를 관리

하였었다. 즉 캐나다의 연기금들은 자산운용사들에게 자금운용을 일임하고 간접적
으로 수익을 얻는 대신에 기업지분 인수 등의 거래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다. 
Ontario Teachers’Pension Plan의 경우 960억달러에 이르는 투자자산 중 약 150억달
러를 사모투자펀드와 인프라펀드에 투자한 상태이며,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간
접투자방식이 아닌 직접투자방식으로 이루어졌었다. 또한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와 Caisse de depot & placement du Quebec의 2대 캐나다 연기금들
은 미국의 바이아웃 전문회사인 Kolhberg Kravis Roverts & Co와 함께 통신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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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도입해 금융감독원 자체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전략계획 및 업무평가(Strategic Planning and Performance Measurement)

의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기업위기관리 프로세스와 같이 운영하

고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청(FCAC)

금융소비자보호청(FCAC)은 2001년 금융 산업의 소비자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청법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에 의하여 설립되었다.71) 이

는 1998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 국가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는 태스크포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72)

금융소비자보호청의 역할은 금융기관이 소비자 관련 법률을 준수하

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청은 비록 개별 소비자의 분쟁

에 관하여 직접 관할 할 수는 없으나, 소비자 보호 법률을 위반한 금

융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73) 금융소비자보호청의 

감독 권한과 의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에서 규정하며 동 법은 금융소비자보호청의 기능, 행정, 강

제 권한에 관하여 규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청 감독하에 있는 연방 소

비자법률을 열거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청은 금융 서비스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독립적인 정부 기구이다. 동 기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74)

BCE의 인수에 직접 참여하였다. 
71) About FCAC,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http://www.fcac-acfc.gc.ca.
72) 김병연,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부록2 참
조(2009).

73) Deepesh Daya, Business Laws of Canada, Financial Institutions, § 12:42. Regulatory 
oversight and dispute resolution (2009).

74) What we do,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http://www.fcac-acfc.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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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의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금융기관이 법령의 준수 뿐만 아니라 공시된 자율 

행동준칙(voluntary Code of Conducts) 및 공적 확약(Public Commitments) 

을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소비자의 금융 상품과 서비

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청은 금융기관들이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뿐 아니

라 자율적으로 정한 자율 행동 준칙 및 공적 확약을 잘 준수하고 있

는지를 감시하는데, 그러한 자율행동준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Canadian Bankers Association Code of Conduct for Authorized Insurance 
Activities, Canadian Code of Practice for Consumer Debit Card Services, 
Code of Conducts for Bank Relation with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rinciple of Consumer Protection for Electronic Commerce.

공적확약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불법신용카드사용

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확약한 

Unauthorized Use of Credit Cards, 예금계좌이체에 있어서 최대한 걸리

는 시간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Guidelines of TRP Maximum time for 

Transferring Deposit,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의 은행

계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약속한 Low-Cost Accounts, 온라인 송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약속한 내용인 On-Line Payments, 모기지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쉬운 용어를 쓸 것을 약속한 내용인 Plain-Language 

Mortgage Document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청은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75)

75) Our Mandate,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http://www.fcac-acfc.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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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이 법률로 정해진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연방금융소비

자의 보호 장치를 잘 이행하는지 보장하기위하여 재무부의 지

시하에 금융기관을 감독한다.

( )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수

단, 자율 행동준칙 및 공적확약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채택하

도록 증진한다.

( ) 금융기관의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자율 행동준칙 및 공적 

확약의 이행을 감시한다.

( ) 금융소비자의 금융기관의 의무와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인식을 증진한다.

( ) 금융서비스와 제반 사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 )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트렌

드와 문제에 관하여 감시하고 평가한다.

( ) 지불 카드 네트워크 법 (Payment Card Networks Act)의 조항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위한 네트워크 사업자를 감독한다.

( ) 네트워크 사업자가 지불카드 네트워크 법률의 이행을 위한 정

책과 절차를 채택하도록 증진한다.

( ) 지불카드 네트워크 사업자가 지불카드 네트워크와 관련한 상업 

관행에 관련하여 네트워크 사업자의 자율 행동준칙 및 공적확

약의 이행을 감시한다. 

( ) 자율 행동준칙 또는 지불카드 네트워크 법에 의한 지불 카드 

네트워크 사업자의 의무에 관하여 공공의 인식을 증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청은 다른 금융감독 기구와 함께 금융기관이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연방법률을 준수하도록 강제권을 실행할 수 

있다. 관련 연방 법률로는 은행법(the Bank Act);보험회사법(the Insurance 

Companies Act); 신탁 및 대부회사법(the Trust and Loan Compan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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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신용조합법(the 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Act); 녹색보호법

(the Green Shield Canada Act); 지급카드네트워크법(the Payment Card 

Networks Act);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the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이 있다. 만약 금융기관이 이러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청은 당해 금융기관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

고, 위반의 심각성과 빈번도에 따라 (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단기간 

내의 구제 요청, ( ) 금전적 벌금의 부과, ( ) 형사 제재 부과 또는 

(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청의 조직은 소비자 교육 및 부서, 법령 준수, 감독 

부서 및 관리부서의 3개의 부서로 되어 있다.76) 소비자 교육 부서는 

금융기관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적 의무와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여론 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며, 미

디어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친목 단체, 협회 기타 

이익집단과 접촉하며, 기타 소비자와의 정보교류 및 상담을 전담하고 

예금보험기구와 함께 콜센터를 운영한다. 법령준수 및 감독 부서는 소

매예금계좌의 개설에 관한 법령 준수, 연방 정부 수표 현금화에 관한 

법령 준수, 점포 폐쇄에 관한 법령 준수와 끼워팔기 등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또한 동 부서는 수표소지정책에 관한 공시, 계좌수

수료 및 금리에 관한 정보 공시 및 차입비용에 관한 공시에 관한 법

령 및 규칙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공공 책임

에 관한 진술서를 제공하며, 민원 절차를 수립하고 소비자 법률상 민

원에 대한 절차를 담당하며 기타 법류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

융기관의 준수여부를 감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청은 소비자 교육을 위해서 ‘Opening a Personal Bank 

Account,’ ‘Cashing your Government of Canada Cheque for Free,’ ‘The ABCs 

of Mortgages,’ ‘The Cost of Payday Loans,’ ‘Credit Card and You,’ 

76) 자세한 사항은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http://www.fcac-acfc.gc.ca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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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of Banking Guide,’ ‘Savins,’ ‘Service Fees for Credit Cards,’와 같

은 자료를 발간하였다. 구체적으로, ‘Credit Card and You,’ 에는 신용카

드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권리 의무에 대한 설명 금전 관리에 대한 안

내와 금융 안전과 주식시장 투자에 관한 안내 및 주 거래 은행이 파산

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대응 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하고 있다. 

. 주정부 금융감독원 (BC주 FICOM)

BC주 금융감독원(FICOM)은 캐나다의 BC주정부의 재무부 산하의 

금융 감독기관으로서 연금, 주정부 관할 신용조합을 위주로 한 금융기

관, 부동산분야 등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약 90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으며, 원장(Superintendent) 이하 각 해당 분야의 부원장과 이사진이 

실무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감독위원(Commissioner)은 주정부 재무부

의 장에 의해 최대 11명까지 임명될 수 있으며, 주요 감독 정책의 결

정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77)

BC주 금융감독원은 BC주 정부의 관할 내에서 발생하는 신용조합, 

부동산, 모기지, 보험, 연금 등 5가지 금융활동에 관해,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

첫째, 신용조합법과 금융기관법에 근거해 주 정부 내 신용조합 및 

트러스트(일정의 개인 금융 기관)의 모든 활동에 관해 감독권한을 갖

고 있다. 둘째, 금융기관법, 보험법, 자가보험법 및 해상보험법에 근거

하여 주정부관할 내의 모든 보험활동에 관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셋

째, 연금표준법을 통해 주정부 내 모든 연금에 관련된 활동을 관리 감

독하고 있다. 연방정부에 등록된 사설 연금은 관리에서 제외되며, 연

방정부의 공공 연금은 연방 금융감독원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넷

째, 모기지중개법에 근거해 모기지중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감독 권

77) 이하에서는 “김준수, 캐나다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체계, (계간)감사. 통권 제93호 
(2007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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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마케팅법에 근거해 주정부 내

의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중개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구조물법에 근거하여 주정부 내의 일부 공공 구조물에 관한 허

가도 관리하고 있다.

BC주 금융감독원에서 표방하는 감독업무의 중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확실한 결과물의 도출에 그 초점을 두

고 있다. 금융감독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때때로 측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감독업무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시의적절하에 해결해 

결과물을 도출한다. 정직, 협동,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직장내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완결성을 

추구한다. 감독 업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업무추진에 필요

한 여러가지 방법론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항상 혁신적인 감독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업무상의 책임소재를 확실히 정해 이

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 주정부 증권감독원(BC주 BCSC)

2006년 말 현재, BCSC에는 10명의 감독위원(Commissioner)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중 6명의 비상근으로 감독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증

권감독원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자산관리회사 및 특수 투자

관련 중개인들이며, 이외의 일반적인 투자중개인 및 뮤추얼펀드 중개

인 등은 업계자율에 맡기며, 증권법에 기초해 이들 업계의 협회들은 

BCSC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관리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업

계자율관리 시스템과 분야별 활동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 중개인협회(Investment Dealers Association of Canada: IDA)는 증

권회사 및 소속 중개인(브로커)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증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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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이들의 투자중개 적격성과 윤리적 문제에 관해 관리 감독을 

한다. 뮤추얼펀드중개인협회(Mutual Fund Dealers Association of Canada: 

MFDA)는 뮤추얼펀드 중개회사 및 그 소속 중개인(브로커)들이 회원

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회원의 투자중개 적격성과 윤리적 문제에 

관해 관리 감독한다. 시장관리서비스(Market Regulation Service: MRS)

는 캐나다 내의 주식 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모니터하며, 시의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감독기능도 수행한다. 증권거래소(Exchanges)는 

알버타주 증권감독원(ASC)과 공동으로 벤처 증권거래서의 운영 감독 

책임도 갖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의 금융감독부서 이외에 금융감독 업무 지원을 위한 

수사부서(Investigations)를 두어 금융감독원 책임하에서 관련 법규 위반

의 경우, 그 수사업무를 개시하는데 사기사건을 비롯해 금융범죄의 대

부분에 대해 그 관할권을 행사하고, 금융범죄와 관련한 기타의 범죄에 

관해서도 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운영하고 있다. 증권감독

원의 경우 (BCSC의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면, 증권법 141조와 142조

에 충분한 조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계좌추적 권한은 물론 청문회의 

실시, 목격자의 출석 및 해당 자료의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있으며, 

2005년도 기준으로 BC주의 금융감독원의 신규 수사착수 건은 210건

에 이르며, 증권감독원의 경우도 증권사기 47건, 투자회사 및 중개인

의 불법행위 45건을 발견하고 수사한 사례가 있다.

제 4절 최근 주요 금융 법제의 변화

2010년 캐나다 연방 정부 예산에 따라서 정부는 캐나다 금융분야를 

더욱 강화시키기로 발표하였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위한 장치로서 

지난 3월 29일 고용및경제성장법안(Bill C-9, the Jobs and Economic 

Growth Act)을 발표하였다. 동법안은 금융서비스에 관하여 규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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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기타 금융서비스 관련 법안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78)

. 지급카드네트워크법(Payment Card Networks Act)

고용및경제성장법안에 의하여 새롭게 제정된 지급카드네트워크법

(Payment Card Networks Act)은 연방 지급 카드 네트워크와 상행위에 

관하여 규율하게 된다.

동법은 일반적인 지급카드 네트워크에 관하여 규율하고, 전자지급시

스템으로서 규정하여 금전,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될 수 있

도록 하였고, 당해 발행자, 상인 및 지급카드 사용자 간에 정보 및 자

금이 원활이 이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서 재무부장관

의 권한 또한 지급카드네트워크를 규율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동법은 지금까지 감독 및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지급카드네트워크

에 대하여 규율을 시작하는 것이다.

만약 동법의 위반이 있는 경우, 당해 기구는 위반주체에 대하여 협

조 각서를 요구할 수 있고, 협조 각서는 동법 기타 명령의 이행 수단

이 된다. 이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청법상 금융기관들이 금융소비자보

호청으로 부터 받게 되는 재제수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자금세탁및테러자금지원방지법 개정안(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자금세탁및테러자금지원방지법(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을 개정함으로써 재무부가 특정 금융거래에 

있어 지시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였고, 새로운 신고 요건을 신설하였다.

78) 이하의 법제 변화에 대한 소개에 관하여는, Paul Belanger, Dawn Jetten & Jaqueline 
Shinefiled, Update on Financial Institution Legislation, April 14, 2010. http://www.blakes.com/ 
english/view_bulletin.asp?ID=390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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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Money Laundering)의 권고에 따라 기존 자금세탁 방지법

을 대폭 개정하여 2000년 11월 부터 시행 하였으며, 9/11 사태 이후에

는 테러자 지원 방지법을 포함시켜 시행해 오고 있다.

동 법은 은행 및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 생명보험회사, 회

계사, 부동산 중개인, 환전상 등이 적용대상이며, 금융기관은 의심스러

운 금융 거래 및 거액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 거래 보고 및 분석 센터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FINTRAC)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거액 현금 거래 보고 (Large Cash Transaction Report), 거

액 자금 이체 보고 (Electronic Fund Transfer Report),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테러자 재산 보고 (Terrorist Property 

Report)등이 센터에 대하여 보고해야할 사항이다.

고용 및 경제성장법안을 통하여 자금세탁및테러자금지원방지법의 

목적이 캐나다의 금융 시스템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지원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위험을 최소화 하는 범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금융 거래 보고 및 분석 센터에 신

고하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고용및경제성장법안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

금 지원에 있어서 몇몇 형법 조항의 개정도 포함하고 있다.

. 연방신용협동의 은행화(Federal Credit Unions as 
   “Banks”)

새로운 금융법제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신용협동이 연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 협동 산업의 성장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

하여 본 법안은 신용 협동이 연방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로써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고, 주 차원으

로 한정되었던 금융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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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안은 캐나다 정부가 연방 신용 협동(Federal Credit Unions: 

FCUs)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가 되며, 이는 연방신용협동이 새로운 연

방 예금 금융 기관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어, 캐나다 금융 법제 시스템 

하에서 은행에게 적용받게 되는 규제 및 감독의 적용을 받게됨을 의

미한다.

. 기타 금융기관 관련법제의 변화

1. 금융소비자보호청법(The FCAC Act)

금융소비자보호청법(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을 개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청이 지급네크워크운영자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무부의 협조 및 지시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청

의 감시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청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특정 상황에 

있어 재무부장관이 보호청장을 통하여 지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

한 재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러한 행위는 명령 위반

으로서 간주된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청법의 개정의 결과, 동법안은 은행법, 협동 신

용 조합법, 보험회사법 및 신탁및대부회사법의 내용을 개정하게 된다.

2. 캐나다 예금보험공사법(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s Act)

고용및경제성장법안은 예금보험공사법을 개정함으로써 예금보험공

사 또는 중간 기관에 의하여 예금 기관 인수를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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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법, 협동신용조합법, 보험회사법 및 신탁및대부회사법
  (Bank Act, 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Act, Insurance 
  Companies Act, And Trust And Loan Companies Act)

2009년 예산안에 따라서 은행법, 협동신용조합법, 보험회사법 및 신

탁및대부회사법에 개정이 있게 되었고, 201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4. 금융기관감독청법(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Ringuette 의원의 법안 S-201, “An Act to amend 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credit and debit cards)”는 금

융기관감독청법의 목적과 감독청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 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권고 의무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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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현재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금융

위기 이후 출구전략 정책”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각 국은 각자의 

경제 및 법제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과 법제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출구전략은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의한 양상으로 추진될 전망인 바, 이

러한 상황에서 제4차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캐나다가 시행해 오고 

있는 일련의 관련 정책 및 법제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상황에 조화롭게 대응하고, 금융 관련 제도와 규제를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효율화 유연화 하는데 필수적이다.

2010년 4월 20일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발표에서 Mark Carney 총재

는 일단 다음 금리 발표 때까지 역대 최저수준의 현 기준금리(0.25%), 

은행금리(0.50%), 예금금리(0.25%)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2009년 하반기부터 여태껏 Carney 총재는 금리 발표 때마다 물가가 

안정되는 2010년 중반까지 최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며 조기 금리인

상 논란을 잠재워 왔으나 이 시점의 부터는 그러한 기존 입장을 내세

우지 않았고, 캐나다 은행은 2010년 4월 현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맞고 있다며 그동안 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유

동성을 공급해왔으나 이제 서서히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사용

할 시기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

제개혁의 일환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제도에 있어서 발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캐나다의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법안이 상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청”이 이미 설립되

어 운영중에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

기에 따른 각국 금융 기관들의 부실과 파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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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 은행산업에 대해 이목

이 집중되고 있다. 

캐나다는 국제 기준에 부응하며 발달된 금융 규제 및 감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글

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은행들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견

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캐나다 은행들이 주로 소매금융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금융당국의 규제수준이 높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및 자산배분 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금융산업의 발달로 금융기관의 업무 또한 복잡한 양

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면서 캐나다의 위험관리 

중심의 금융 감독 체계가 다른 국가의 모범 기준이 되고 있다. 1980년

대 초기의 금융기관 부채문제, 10년 뒤의 부동산 가치 하락 문제 및 

1990년대 말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있던 시기에도 캐나다는 금융시스

템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되며 금융 산업의 건전성을 입

증하여 왔다.

캐나다의 금융기관이 다시 한번 주목 받는 이유도 공적 자금의 개

입 없이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국 발 금융위기 속에서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금융제도는 은행을 중심

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융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주기

적으로 재평가하여(약 5년 마다 재평가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수시로 수정하고 있음) 금융시장 변화에 맞도록 법규를 수

정해 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금융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1929년 발생한 대공황과 1980년대 세계 금융의 통합화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금융 위기, 그리고 최근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큰 어려움 없이 지나 보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으로, 캐나다의 특징적인 금융시스템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청 

제도를 거론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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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

다. 미국에서는 최근 금융규제개혁(안)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을 설립

하여, 기존 금융감독기구가 수행하는데 미진했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재

무부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화가 추진 중에 있다. 종래의 기

관별로 분리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이전 통합하여 CFPA

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CFPA는 모기지나 신용카드 등과 같은 금융상

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을 

위해 보다 많은 보호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최근 재무부가 금융시장개혁(안)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청(FSA)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국

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

비자원이 소비자보호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을 연구

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독립된 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위원

회 산하에 설치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이 제안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독립 전문기관의 설립여부 등

은 각 나라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관성 있고 전문적

인 감독정책을 통한 적정 수준의 금융소비자보호가 확립되어야 자본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 전문기관

의 설립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고 부수성을 띠고 있는 소비자 보호기

능을 전문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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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설에 따른 재원 확보의 문제, 규제의 옥상옥 우려 가능성 등의 

어려움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

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일관성있고 전문적인 감독정책을 통한 

적정 수준의 금융소비자보호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독

립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할 것인지, 기존의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금융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가능한지는 각 나라의 개별적인 상황마다 다를 

것이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각국 금융 기관들의 부실과 파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 은

행산업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각 국

의 금융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는 캐나다의 금융 위기 대응정책과 금

융 법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금융기관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에 의한 모럴해저드에서 

시작된 현재의 금융 위기에 있어, 금융 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감

독 제도를 고수해왔던 캐나다의 금융정책과, 이러한 금융 시스템과 법

제를 바탕으로 다져온 금융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기부

양책은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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